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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463명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영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장애수용 9문항, 자기관리 16문항, 자립생활 25문항, 일반적 특성 9문

항)를 이용하여 장애수용과 자기관리, 자립생활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

타났고,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 장애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애태도가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적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

복지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부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장애수용, 자기관리,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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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장애인복지는 장애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

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장애인복지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으

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차별적인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며,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서로 돕고, 서비스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특히,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이념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당사

자 중심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채식 외, 

2010). 즉,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권리와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립생활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서는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자조, 공동체관계, 생산성, 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자립생활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윤재영, 

2010). 따라서 자립생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자립생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구성요인 간의 관계와 영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수용 문제는 객관적인 장애 정도의 심각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으로 장애인 자신이 자기 장애에 대해 자기 용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주관적 

가치관이 신체장애 때문에 손상되었거나 신체를 자기 인생의 종속적 부속물로 보지 

않고 지상적 본질로 볼 경우 장애에 대한 자기 용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장

애인이 자기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주관적 메카니즘(mechanism)을 갖지 못할 경

우에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수용 정도가 미숙할 경우에는 

부정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게 된다. 

장애인의 적응과정에서 의미하는 장애수용이란 자신의 장애를 ‘가치절하 하지 않

는(nondevaluation)'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를 불편하고 제한

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단지 

인생의 어떤 측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치 절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며, 자기 장애를 감추기 위한 긴장과 수치심으로 괴로움을 겪

지 않는 것을 말한다(Wright, 1969; 석말숙, 2003; 손연숙, 2008 재인용).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자립생활은 의존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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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들의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의 노력은 자기 자신, 자신들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지배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설

명된다. 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대한 장애수용에 따라 자립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회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생활능력을 회복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수용 정도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

도적인 부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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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수용

실제로 동일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수용 정도에 따라서 자신

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해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삶에는 장애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이종하, 2008).

김은정(2002)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는 자립생활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삼(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과 

지각된 사회인식으로 구성된 장애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시설 퇴소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심석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자립생활 정

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수용이 자립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대, 2013; 남연희 외, 2013). 

그러므로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장애수용은 사회적 편견이나 좌절감 등의 경험이 강하게 작용되어 형성되기 때

문에 장애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나 좌절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자신의 장애를 문제로 지각하고 있을수록 사

회적응, 사회통합은 물론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장애수용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신체능력과 개인적 기대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적 제한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자아와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것이다(Geis, 1972). 장애수용이란 자기의 신체장

애를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인지하며 마음속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정

의(곽승철, 1995)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을 때 비로

소 장애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장애수용을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신체적 장애

를 부끄러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신체적 장애가 장벽이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나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로 정의(김성회, 2000)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자신의 장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높게 평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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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여러 연구문헌에서 자기통제, 자기조절, 자기규제 등의 다양한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자기통제라는 용어가 행동적 연구문헌에서 자

기관리라는 용어보다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허정훈, 2001). 오늘날에는 인간의 능동

적인 면과 주체성이 강조된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권순관, 2016).

Kuhl(1985)은 자기조절능력을 폭넓은 적응 능력이며, 효율적인 자기조절은 건강

증진 행동과 긍정적 심리학적 의미의 안녕(well-being), 높은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Yates(1986)는 인간은 환경에 단지 순응하거나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

고, 창의적인 존재이며, 자기관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또한, Zimmerman(2002)은 자기관리를 철학적 관점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자기관

리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며, 자기관리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하

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자기관리의 목표는 문제행동을 바꾸거나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기관리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조절에 초점

을 맞추어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이며, 자기관리의 긍정적 태도로써 자기결정, 자기

역량강화 등이 있다.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

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며(양옥경 외, 2005),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에 대

한 자기결정권 보장은 사회복시실천이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이다(Tower, 1994). 

즉,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본질적인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채식, 2012).

자기역량강화에서는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것보다는 개인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Vogot & Merrel(1990)은 타동사 즉, 타인이나 외부의 힘이 개인을 역량강화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동사적인 의미가 강조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역량강화는 미시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심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강점 요소의 강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목적일 뿐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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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과정이고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엄명용 외(2005)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역
량강화는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주거나 공유하는 기술을 말하며, 클라이언트가 적

절한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삶에서 자율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자립생활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소비자이며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이

를 증진시키며 삶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

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

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

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있는 능력

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이다(김익균, 2007; 이채식 외, 2009 재인용; 이채식, 2013 

재인용). 장애인의 자립이란 기존의 신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의 의미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여진

다는 의미이다(정종화, 2001). 변용찬(2004)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 삶을 주도해 나간다. 또한, 사회활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이 강

조하고 있는 하위개념에는 자립생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윤재영(2010)의 연구에

서 자기지배(자기결정, 역량강화), 공동체 지배(관계, 생산성) 및 환경 변화(사회 환

경)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립생활의 구성 개념인 공동체 지배 및 환경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의 구성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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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생활에서의 공동체

자립생활의 구성 개념인 관계성과 생산성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독립의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상호의존 

패러다임(interdependent paradigm)을 주장한 Condeluci(1998)는 상호의존 패러

다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 개발(relationship development)

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나 독립생활은 자립생활운동에 

참여한 비장애인과의 관계나 기존 재활서비스 기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

게 함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놓고 있기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relationships)에 대한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관계의 영역을 대인관계로 

국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인관계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 공식적인 관계(직장의 

상·하급자 등), 비공식적인 관계(친구, 이웃 등), 가족관계, 친밀한 관계(부부, 애

인 등)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WHO, 2004). 하지만, 독립의 개념을 보완하는 상호의

존 패러다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계는 대인관계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생

활이 지향해야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는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동료 장애인 집단의 관계, 비장애인 집단과의 관계, 기존 재활서비스 조직과의 관

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와의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Condelucuci, 1998).

자립생활의 장기성과를 측정한 DeJong(1982)의 연구에서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에 대한 조작화 시도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와 가족에 헌신할 수 있는 차원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의 참여 정도를 평

가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개인이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다

섯 가지 차원은, 유급 고용(gainful employment), 가사(homemaking), 학교와 교

육프로그램(school or educational programs), 공식적인 조직(formal organ-

izations), 레저 활동(leisure time activities) 등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관계성은 공동체 및 공식적인 관계 그리고 가족 및 이웃과의 관

계를 주로 포함하며, 생산성은 유급고용, 교육·훈련 참여, 가사 및 여가활동을 포

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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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생활에서의 환경

자립생활은 장애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사회모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애문제

의 원인이 ‘환경’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변화시켜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주장은 사회모델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사회적 

표준에 맞지 않은 손상된 개인을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별모델에 입각

한 것으로 자립생활은 사회모델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은, 사회·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 머무르지 못하며, 자립생활을 지

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염원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알

맞은 집이 주어지지 않고, 음식과 옷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지불할 적당한 수입이 

없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책이 부족하기에 장애를 가진 개인은 자립생활 대신 시설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Oliver & Sapey, 2006). 다시 말해, 사회환경의 조

건에 의해 장애인이 무력화(disabling)된다는 사회모델의 입장을 자립생활이 취하고 

있다(윤재영, 2010). 

사회모델의 입장을 취한 자립생활의 개념에 ‘환경’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

하나, 매우 포괄적인 ‘환경’의 개념을 자립생활 관련 환경으로 구체화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다. 

사회모델의 입장에서 제시한 연구 문헌들(Oliver & Sapey(2006), Rothman(2003), 

Nosek, Further & Hoeland(1992), DeJong(1981))과 ICF 환경요인 구성 항목과 비교

한 결과,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 변화를 제외하고, 제품과 기술(products and 

technology), 지원과 관계(sipport and relationships), 태도(attitudes) 그리고 서비

스, 시스템 및 정책(services, system s and policies) 등에 포함된 여러 범주가 자립

생활을 위한 환경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영, 2010).

이상을 요약하면, 환경은 개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외적 지지체계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생산물과 테크놀로지, 지지와의 관계, 태도 그리고 서비스·제도·정책 등

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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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생활에서 장애수용, 자기관리, 공동체 및 환경과의 관계

선천적 장애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의 중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

질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잘 받아들이는 장애수

용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과 적극적인 자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삶

의 질, 사회통합 등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자경 외, 2009; 김영삼, 

2012; 박현숙 외, 2013; 송진영, 2014).

자립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희택(2006)의 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조할수록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김동기(2007)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정도가 사회참여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프로그램에서 역량강화 기반이 지역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채식(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승원(2012)의 연구에서 사회 환경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책임과 영향이 

중요하며 환경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과 참여를 촉진할 수 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신예철(2012)은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공동체 관계와 개인주민의 역량강화 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

에서 지역만들기 공동체의 참여역량은 개인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지역문화 활동 

공동체는 관계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공동체 관계

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역량강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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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수용이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장애수용과 자기관리, 자립생활 간

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의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수립을 위해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설 1. 장애수용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수용은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관리는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장애수용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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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장애수용은 Kaisser 외(1987)가 Linkowski(1971)와 Flatley(1972)의 장애수용척

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것을 노승현(2007)과 조재삼(2010)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긍정적인 3문항과 부정적인 6문항의 총 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장애수용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18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는 윤재영(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총 16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자기관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5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은 윤재영(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공동체 총 21문항과 환경 

총 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공동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4로 높게 나타났다. 

변인 구성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척도
조사도구 

출처
신뢰도

(Cronbach's α)

장애태도 장애수용 9 1~9
등간척도

(5점)
노승현(2007)

  조재삼(2010)
  0.718

자기관리

자기신뢰 7

10~25
등간척도

(5점)
  윤재영(2010)      0.865자기결정 2

자기역량강화 7

자립생활

공
동
체

관계

가족관계 5

26~50
등간척도

(5점)
  윤재영(2010)

     0.931
동료관계 2

대인관계 6

생산성 8

환경 사회환경 4      0.864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등 9 51~59 명목척도  연구자 구성

[표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

문하였다. 설문자료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6주에 걸쳐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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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사전에 실무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실무자

들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500부로 회수된 설문지 474부 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경우

와 무성의한 설문 11부를 제외하고 총 46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장애수용, 자기관리와 자립생활(공동체와 환경)이 일반적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의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의 사후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인들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자립생활(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관리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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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성별에서는 ‘남성’이 55.9%, ‘여성’이 

44.1%였고, 연령에서는 ‘60세 이상’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50세 이

상’이 49.7%로 거의 절반 가까이 고령의 장애인이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이 

40.4%로 가장 많았고, 결혼유무에서는 ‘무’ 54.6%로 ‘유’ 45.4%보다 더 많았다. 거

주형태는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이 50.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소득에서는 ‘49만원 이하’가 40.8%로 나타났고, 100만

원 이하가 68.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서는 ‘유’ 
52.3%로 ‘무’ 47.7% 보다 조금 높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가 42.1%로 높았

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가 84.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지

적장애(17.3%) 및 자폐성장애(1.1%)의 경우는 당사자와 설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서 진행하였고 부족한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설문을 진행하였다. 장애등급에서는 

‘중증(1, 2, 3급)’ 77.3%로 ‘경증(4, 5, 6급)’ 22.7% 보다 많았다.

<표 2>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요인 빈도(%)

성별
남성 259(55.9)

여성 204(44.1)

연령

29세 이하 64(13.8)

30세 이상~39세 미만 76(16.4)

40세 이상~49세 미만 93(20.1)

50세 이상~59세 미만 107(23.1)

60세 이상 123(26.6)

학력

중졸이하 165(35.6)

고졸 187(40.4)

대졸 이상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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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빈도(%)

결혼

유
(기혼, 별거, 이혼, 사별 등)

210(45.4)

무 253(54.6)

거주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 235(50.8)

혼자 살고 있음 98(21.2)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음 100(21.6)

기타 30(6.5)

개인소득

49만원 이하 189(40.8)

50만원 이상~99만원 미만 126(27.2)

100만원 이상~149원 이하 66(14.3)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34(7.3)

200만원 이상 48(10.4)

직업

유
(전문가, 기술공,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단순노무직 등)

242(52.3)

무 221(47.7)

장애유형

지체장애 195(42.1)

뇌병변장애 118(25.5)

시각장애 32(6.9)

청각장애 18(3.9)

언어장애 6(1.3)

지적장애 80(17.3)

자폐성장애 5(1.1)

정신장애 3(0.6)

심장장애 4(0.9)

뇌전증 2(0.4)

장애등급
중증(1, 2, 3등급) 358(77.3)

경증(4, 5, 6등급) 105(22.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비교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t-test)

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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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post-hoc)의 방법으로는 Dunncan-test

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에서 장애수용(F=2.67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

수용에서 ‘50세 이상∼59세 이하’(M=3.55)가 가장 높고 ‘29세 미만’(M=3.27)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40세 이상∼49세 이하’와 ‘50세 이상

∼59세 이하’가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형태에서 장애수용(F=6.15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

용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

음’(M=3.51)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

음’(M=3.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음’이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과 ‘기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장애수용(F=5.36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

용에서 ‘200만원 이상’(M=3.69)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3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이 ‘49만원 이하’, ‘50만원 이

상~99만원 이하’ 및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서 장애수용(F=2.09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

용에서 ‘뇌전증’(M=3.83)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M=2.6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

애‘ 및 ’뇌전증‘이 ‘정신장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

변인 구분
장애수용

M±SD

성별

남자 3.37±0.55

여자 3.52±0.60

t value(p) -2.851(0.005)

연령

29세 미만 a 3.27±0.59

30세 이상∼39세 이하 ab 3.41±0.64

40세 이상∼49세 이하 b 3.47±0.52

50세 이상∼59세 이하 b 3.55±0.62

60세 이상  ab 3.42±0.52

F(p) 2.679*(0.031)

Duncan-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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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장애수용

M±SD

학력

중졸이하 3.41±0.58

고졸 3.43±0.58

초대졸 이상 3.49±0.57

F(p) 0.739(0.478)

결혼

유 3.40±0.57

무 3.47±0.58

t value(p) -1.276(0.203)

거주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1±0.54

혼자살고 있음   b 3.51±0.57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함께 살고 있음   a 3.25±0.61

기타   a 3.27±0.62

F(p) 6.154***(0.000)

Duncan-test a<b

개인소득

49만원 이하   a 3.31±0.60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47±0.59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ab 3.53±0.49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a 3.48±0.44

200만원 이상   b 3.69±0.53

F(p) 5.369***(0.000)

Duncan-test a<b

직업

유 3.45±0.56

무 3.42±0.59

t value(p) 0.648(0.517)

장애유형

지체장애 b 3.46±0.55

뇌병변장애 b 3.51±0.57

시각장애 ab 3.34±0.57

청각장애 b 3.58±0.48

언어장애 b 3.56±0.37

지적장애 ab 3.29±0.64

자폐성장애 ab 3.16±0.96

정신장애 a 2.67±0.68

심장장애 b 3.78±0.29

뇌전증 b 3.83±0.24

F(p) 2.093*(0.029)

Duncan-test a<b

등급

중증(1, 2, 3등급) 3.44±0.58

경증(4, 5, 6등급) 3.44±0.55

t value(p) 0.030(0.976)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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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t-test)

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연령에서 자기관리(F=4.3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

서 ‘60세 이상’(M=3.55)이 가장 높고 ‘29세 미만’(M=3.2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이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에서 자기관리(F=5.2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초대졸 이상’(M=3.64)이 가장 높고 ‘고졸’(M=3.4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서, 자기관리(F=-3.39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

관리에서 ‘무’(M=3.56)가 ‘유’(M=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자기관리(F=5.66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

리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

음’(M=3.56)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

음’(M=3.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

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자기관리(F=4.4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

리에서 ‘20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M=3.65)가 가장 높고 ‘49만
원 이하’(M=3.2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

상’,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과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
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서 자기관리(F=3.2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

리에서 ‘언어장애’(M=3.77)가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M=2.7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시각장애’, ’언어장애‘와 ’심장장애‘는 ‘자폐성장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등급에서, 자기관리(F=0.4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

기관리에서 ‘경증(4,5,6급)’(M=3.63)이 ‘중증(1,2,3급)’(M=3.43)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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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변인 구분
자기관리

M±SD

성별

남자 3.47±0.62

여자 3.48±0.62

t value(p) -0.317(0.751)

연령

29세 미만  a 3.28±0.63

30세 이상∼39세 이하  ab 3.40±0.66

40세 이상∼49세 이하  ab 3.40±0.58

50세 이상∼59세 이하  bc 3.54±0.62

60세 이상  c 3.62±0.58

F(p) 4.365**(0.002)

Duncan-test a<c

학력

중졸이하 a 3.44±0.64

고졸 a 3.41±0.59

초대졸 이상 b 3.64±0.60

F(p) 5.205**(0..006)

Duncan-test a<b

결혼

유 3.37±0.63

무 3.56±0.60

t value(p) -3.394**(0.001)

거주
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6±0.64

혼자살고 있음  b 3.47±0.58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함께 살고 
있음

 a 3.26±0.55

기타  b 3.49±0.62

F(p) 5.666**(0.001)

Duncan-test a<b

개인
소득

49만원 이하  a 3.38±0.69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41±0.57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b 3.65±0.50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b 3.62±0.52

200만원 이상  b 3.65±0.55

F(p) 4.418**(0.002)

Duncan-test a<b

직업

유 3.48±0.61

무 3.45±0.62

t value(p) 0.868(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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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자기관리

M±SD

장애
유형

지체장애  ab 3.52±0.57

뇌병변장애  ab 3.50±0.52

시각장애  b 3.76±0.60

청각장애  ab 3.44±0.63

언어장애  b 3.77±0.67

지적장애  ab 3.25±0.67

자폐성장애 a 2.75±0.36

정신장애  ab 3.17±0.77

심장장애  b 3.58±0.50

뇌전증  ab 3.34±0.49

F(p) 3.219**(0.001)

Duncan-test a<b

등급

중증(1, 2, 3등급) 3.43±0.63

경증(4, 5, 6등급) 3.63±0.56

t value(p) 0.410**(0.00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

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연령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4.4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60세 이상’(M=3.53)이 가장 높고 ‘29세 미만’(M=3.16)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 ‘50세 이상~59세 이하‘, 40세 이

상~49세 이하’와 ‘30세 이상~39세 이하’는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한, 연령에서 자립생활 중 환경(F=2.576)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50세 이상~59세 이하‘(M=3.50)가 가장 높고 ‘29세 미만’(M=3.11)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 50세 이상~59세 이하‘, 
40세 이상~49세 이하’와 ‘30세 이상~39세 이하’는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

았다. 

학력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8.6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초대졸 이상’(M=3.64)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M=3.33)가 가장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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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5.58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초대졸 이상’(M=3.63)이 가장 높고 ‘고졸’과 ‘중졸이하’(M=3.33)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서, 공동체(F=-3.9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생

활 중 공동체에서 ‘무’(M=3.56)가 ‘유’(M=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

활 중 환경(F=-3.058)에서 ‘무’(M=3.51)가 ‘유’(M=3.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7.66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공동체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M=3.52)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16)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

과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

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8.035)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기타’(M=3.54)가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

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0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혼자 살

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12.4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공동체에서 ‘200만원 이상’(M=3.83)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25)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199

만원 이하’과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13.339)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200만원 이상’(M=3.92)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

하’(M=3.1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이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

고,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
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동체에서 ‘유’(M=3.50)가 ‘무’(M=3.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2.154)에서 ‘유’(M=3.48)가 ‘무’(M=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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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

변인 구분

자립생활

공동체 환경

M±SD M±SD

성별

남자 3.44±0.64 3.41±0.82

여자 3.40±0.65 3.38±0.84

t value(p) 0.565(0.572) 0.368(0.713)

연령

29세 미만 a 3.16±0.54 a 3.11±0.80

30세 이상∼39세 이하 b 3.38±0.64 b 3.39±0.67

40세 이상∼49세 이하 b 3.38±0.69 b 3.38±0.82

50세 이상∼59세 이하 b 3.52±0.65 b 3.50±0.89

60세 이상 b 3.53±0.62 b 3.48±0.85

F(p) 4.470**(0.001) 2.576*(0.037)

Duncan-test a<b a<b

학력

중졸이하 a 3.33±0.66 a 3.33±0.81

고졸 a 3.37±0.59 a 3.33±0.80

초대졸 이상 b 3.64±0.66 b 3.63±0.85

F(p) 8.602***(0.000) 5.585**(0.004)

Duncan-test a<b a<b

결혼

유 3.29±0.62 3.27±0.77

무 3.53±0.65 3.51±0.86

t value(p) -3.920***(0.000) -3.058**(0.002)

거주
형태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2±0.65 b 3.49±0.84

혼자살고 있음 b 3.44±0.62 b 3.51±0.78

독립하고 싶으나 형제, 친인척 등 a 3.16±0.59 a 3.04±0.72

기타 b 3.40±0.69 b 3.54±0.87

F(p) 7.661***(0.000) 8.035***(0.000)

Duncan-test a<b a<b

개인
소득

49만원 이하 a 3.25±0.66 a 3.18±0.80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34±0.58 a 3.30±0.82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b 3.61±0.55 b 3.59±0.69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b 3.68±0.53 c 3.87±0.56

200만원 이상 b 3.83±0.67 c 3.92±0.89

F(p) 12.470***(0.000) 13.339***(0.000)

Duncan-test a<b a<b

직업

유 3.50±0.64 3.48±0.78

무 3.34±0.64 3.31±0.87

t value(p) 2.708**(0.007) 2.15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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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자립생활

공동체 환경

M±SD M±SD

장애
유형

지체장애 ab 3.52±0.64 3.50±0.84

뇌병변장애 ab 3.37±0.65 3.29±0.81

시각장애 b 3.71±0.62 3.63±0.88

청각장애 ab 3.43±0.59 3.61±0.86

언어장애 ab 3.37±0.15 3.19±0.40

지적장애 ab 3.20±0.63 3.22±0.80

자폐성장애 ab 2.90±0.28 2.87±0.59

정신장애 ab 3.11±0.45 2.89±0.10

심장장애 ab 3.68±0.46 3.63±0.50

뇌전증 a 2.88±0.17 3.08±0.12

F(p) 3.093**(0.001) 1.881(0.053)

Duncan-test a<b

등급

중증(1, 2, 3등급) 3.37±0.65 3.35±0.83

경증(4, 5, 6등급) 3.59±0.62 3.57±0.79

t value(p) -3.122**(0.002) -2.455*(0.01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p < .01, ***:  p < .001

직업에서, 공동체(F=2.7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서 ‘유’(M=3.50)가 ‘무’(M=3.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2.154)에서 ‘유’(M=3.48)가 ‘무’(M=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3.09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공동체에서 ‘시각장애’(M=3.71)가 가장 높고 ‘뇌전증’(M=2.88)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시각장애’는 ‘뇌전증’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등급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3.12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는 ‘경증(4, 5, 6등급)’(M=3.59)이 ‘중증(1, 2, 3등급)’(M=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F=-2.455)에서는 ‘경증(4, 5, 6등급)’(M=3.57)이 ‘중증(1, 2, 3등

급)’(M=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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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각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타당

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치는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사용하였으

며, 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 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Hair 외, 1995). 모든 상관계수는 α=0.01에서 유의하였으며, 설

정된 방향과도 일치하였다. 구성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1이라고 할 수 있

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도 충족된다(강병서, 2002). 결과를 종합한 결

과,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상관관계분석

구분 장애수용 자기관리 공동체 환  경 Mean SD

장애수용 1 3.43 0.58

자기관리 0.437*6* 1 3.47 0.62

공동체 0.423** 0.828** 1 3.42 0.65

환  경 0.449** 0.652** 0.767** 1 3.40 0.83

주: 모든 상관계수는 α=0.01에서 유의함.

4.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1)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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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자립생활 중 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상수)
2.683
(0.205)

13.068
1.324
(0.239)

5.529
0.206
(0.154)

1.338

성별
0.013
(0.058)

0.010 0.226
-0.068
(-0.054)

-0.052 -1.264
-0.044
(0.033)

-0.033 -1.305

연령
0.050
(0.030)

0.107 1.677
0.039
(0.028)

0.084 1.423
-0.008
(0.017)

-0.017 -0.449

학력
0.064
(0.019)

0.164 3.409**
0.056
(0.017)

0.143 3.235**
0.021
(0.011)

0.054 1.972*

결혼유무
0.081
(0.078)

0.063 1.039
0.121
(0.072)

0.094 1.687
0.057
(0.045)

0.044 1.274

거주형태
-0.007
(0.029)

-0.012 -0.229
0.025
(0.027)

0.045 0.937
0.004
(0.017)

0.007 0.242

개인소득
0.105
(0.026)

0.215 4.102***
0.069
(0.024)

0.142 2.905**
0.065
(0.015)

0.134 4.408***

직업유무
-0.002
(0.011)

-0.009 -0.182
-0.006
(0.010)

-0.028 -0.613
-0.006
(0.006)

-0.028 -0.978

장애유형
-0.017
(0.014)

-0.059 -1.240
-0.014
(0.013)

-0.049 -1.137
-0.004
(0.008)

-0.013 -0.485

등급
0.036
(0.023)

-0.059 1.528
0.046
(0.022)

0.090 2.145*
0.006
(0.013)

0.011 -0.419

독립
변수

장애수용
0.432
(0.047)

0.385 9.212***
0.069
(0.032)

0.062 2.158*

매개
변수

자기관리
0.801
(0.030)

0.767 26.874***

R² 0.141 0.277 0.722

Adjusted R² 0.124 0.261 0.715

F 8.255 17.290 106.452

sig. 0.000 0.000 0.000

*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독립변수인 장애수용과 매개변수인 자기관리 그리고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

성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R²)은 14.1%로 설명하고 있고,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255, p=0.000). 일반적 특성에 독립변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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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수용을 추가한 모델2의 설명력(R²)은 27.7%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F=17.290, p=0.000). 그리고 매개변수 자기관리를 추가한 모델3

의 설명력(R²)은 72.2%로 비교적 높았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06.452, p=0.000).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원만한 공동체관계 형성에 중요한 예

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들의 원만한 공동체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

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장애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립생활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R²)은 11.6%로 설명하고 있고,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25, p=0.000). 일반적 특성에 독립변수 장

애수용을 추가한 모델2의 설명력(R²)은 27.7%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F=17.350, p=0.000). 그리고 매개변수 자기관리를 추가한 모델3

의 설명력(R²)은 50.1%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1.083, p=0.000).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환경 형성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장애인들의 환경 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과 장애수용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자립생활 중 환경에 미치는 요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상수)
2.494
(0.266)

9.365
0.601
(0.306)

1.963
-0.411
(0.265)

-1.552

성별
0.009
(0.075)

0.005 0.120
-0.104
(0.069)

-0.062 -1.511
-0.082
(0.057)

-0.049 -1.429

연령
0.028
(0.039)

0.047 0.718
0.013
(0.035)

0.021 0.356
-0.030
(0.029)

-0.050 -1.016

학력
0.0446
(0.024)

0.092 1.895
0.035
(0.022)

0.070 1.578
0.004
(0.018)

0.007 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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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결혼유무
0.091
(0.101)

0.055 0.901
0.147
(0.092)

0.089 1.602
0.089
(0.077)

0.054 1.161

거주형태
0.018
(0.038)

0.025 0.479
0.062
(0.034)

0.086 1.816
0.043
(0.029)

0.060 1.510

개인소득
0.182
(0.033)

0.291 5.473***
0.132
(0.031)

0.211 4.330***
0.129
(0.025)

0.206 5.058***

직업유무
0.010
(0.014)

0.036 0.718
0.004
(0.013)

0.015 0.340
0.004
(0.010)

0.016 0.413

장애유형
-0.006
(0.018)

-0.01
6

-0.333
-0.002
(0.016)

-0.006 -0.137
0.007
(0.014)

0.020 0.546

등급
0.034
(0.030)

0.052 1.134
0.049
(0.028)

0.074 1.777
0.012
(0.023)

0.019 0.530

독립
변수

장애수용
0.602
(0.060)

0.420 10.037***
0.273
(0.055)

0.191 4.969***

매개
변수

자기관리
0.725
(0.051)

0.543 14.194***

R² 0.116 0.277 0.501

Adjusted R² 0.099 0.261 0.488

F 6.625 17.350 41.083

sig. 0.000 0.000 0.000

* : p < .05, **: p < .01, ***:  p < .001

3)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 사이에 자기관리가 매개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

용하였다. 1단계에서 매개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여기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하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게 된다. 만약에 유

의성을 가지면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보다 작으면 매개변수는 부분매

개효과를 가진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은 3단계에서 설명력 증가의 분산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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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질 때 나타난다(조철호, 2014).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가질 때에 2단계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총효과가 

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직접효과이고, 총효과에서 직접효

과를 차감한 수치는 매개변수에 의해 전달되는 간접효과가 된다.

실제 SPSS에서 장애수용과 공동체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 후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표는 <표 9>와 [그림 2]와 같다.

〈표 9〉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공동체)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기관리 공동체

β β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수용 0.437*** 0.423*** 0.076**

자기관리 0.795***

△R²(F변화량) 0.689(F=761.806)

R² 0.168 0.177 0.689

F 108.540*** 100.353*** 513.888***

* : p < .05, **: p < .01, ***:  p < .001, 3단계 다중공선성 진단(VIF : 1.235<10)

 

[그림 2]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한 인과모형(공동체)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이 종

속변수인 공동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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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공동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수용의 영향력은 2단계의 경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관리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수용이 공동체에 미치는 총효과는 0.423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0.076이고, 

자기관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347이었다. [그림 2]에서 총효과 0.423은 직접

효과 0.076과 간접효과 0.347의 합이 되며, 간접효과 0.347은 총효과 0.423에서 

직접효과 0.076을 차감하거나 계수값 0.437과 0.795의 곱으로 산출된다.

또한, 장애수용과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

을 사용 후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표는 <표 

10>과 [그림 3]과 같다.

<표 10〉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환경)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기관리 공동체

β β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수용 0.437*** 0.449*** 0.203**

자기관리 0.564***

△R²(F변화량) 0.257(F=218.664)

R² 0.189 0.200 0.459

F 108.540*** 116.432*** 195.035***

* : p < .05, **: p < .01, ***:  p < .001, 3단계 다중공선성 진단(VIF : 1.235<10)

[그림 3]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한 인과모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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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이 종

속변수인 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수용의 영향력은 2단계의 경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관리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수용이 환경에 미치는 총효과는 0.449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0.203이고, 자

기관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246이었다. [그림 3]에서 총효과 0.449는 직접효

과 0.203과 간접효과 0.246의 합이 되며, 간접효과 0.246는 총효과 0.449에서 직

접효과 0.203을 차감하거나 계수값 0.437과 0.564의 곱으로 산출된다. 

이상과 같이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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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의 수준은 연령, 거주형태, 개인소득 및 장애

유형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개인소득

이 높을수록 장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에서는 중요한 사람과 혼

자 살고 있을수록, 장애유형에서는 심장장애, 뇌전증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수

용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의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장

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거주형태에서는 중요한 사람과 살수

록, 경증일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에서는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기관리 능력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의 수준에서 먼저 공동체의 수준은 연

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직업,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

혼일수록, 거주형태는 중요한 사람과 살수록, 경증일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을수록, 장애유형에서는 시각장애 및 심장장애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동체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의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직업,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거주형태는 

‘기타’와 거주할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경증일수록 주변의 환경 형성을 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학령별 등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기결정권 향상 프로

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많이 참여시킬 필요

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

귀분석에서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를 단계별로 추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점차 증

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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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설명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

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만큼 장애수용프로그램, 자기

결정과 역량강화 등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기관리의 매개효과가 큰 만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수용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족의 지지나 사

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가족지지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며, 다

양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안하는 관계형성 및 공동체 지지체계 및 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자립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전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

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장애발생 시기, 연령, 학력, 경제상태, 

소속 복지관의 특성 등에 따른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성별간의 자립생활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남기에, 

후속연구를 주문하고자 한다.

셋째, 2010년부터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장애인

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적 장애진단의 제한된 보완조치에 불과하다. 장애

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실적인 지원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많으나 신체적 장애 중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 중 정신장애의 경우는 각 유형별 장애인 수에 비해 그 수가 너

무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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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independence 

living : Ba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 management

Kim Doo Young
Dalseong rehabilitation center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ntervention strategy for policies and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dis-
ability welfare to have effective independence living in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Specifically, 
the aim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policy in the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and the efficient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We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sability acceptance, self management and in-
dependent living based on a 59-item questionnaire composed of a total of 4 areas - disability ac-
ceptance 9 questions, self management 16 questions, independent living 25 questions, general fea-
tures 9 questions - completed by 463 disabled person to use rehabilitation center in 
Daegu-Kyeongbuk Institude. 

The result shows that disability acceptance and self management is the predictive factors of in-
dependent living(community, environment). So, disabled person is needed to increase self manage-
ment skill and to effort disability acceptance. We also confirmed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an 
indirect impact on independent living through self management.

The data gives indication that it is crucial that emotional leadership ha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development of a step-by-step services and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lfare. 

￭ key words : disability acceptance, self management,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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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1)

대구대학교  박 미 량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2012)도 임금근로 장애
인1,09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직무만족도의 특성
을 알아보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남성, 50대, 고졸, 신체외부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 요인은 민간사업체 근무, 200만원 이하의 임금, 비정규직, 조직적응능력이 좋다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심리사회 요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일상생
활만족도의 9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요인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만족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직무
만족도는 12개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문항에 따라 
불만족과 만족의 비율이 골고루 나타났다. 셋째,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종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과 대졸
이상의 직무만족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일자리는 시민 및 종교단체였으
며, 소속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지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
족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중 고졸과 대졸만
이 직무만족도에 기여했으며, 임금이 높고 정규직이며 조직적응력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일수록 직무만
족도가 낮았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일상생활만족도는 사회적(일과 임금
등), 환경적(결혼, 친구등) 요인으로 나누었더니 사회적인 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직무만족도와 
상호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친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임금근로장애인, 직무만족도,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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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함으로써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직장에서 여러 사람

들과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일을 하는 것

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의 양이 부족하며 

일자리이 질 또한 제한적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부족은 장애인 숫자의 증가로 인해 취업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더욱 일자리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 24만여 명이었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251만 명을 넘어서면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장

애인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에 대한 고려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20여 년간 5배 이상이 증가하였다(양수정, 최종철, 김호진, 

고제훈, 2013).

이렇듯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율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로 여겨지는 이직율 또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장애인 통계(고용개발원, 2013)의 근로형태별 임금

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59.1%와 정규직 40.9%이다. 또한, 근속기간

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비율은 전체 장애 인구의 31.9%로 10년 이상의 비율인 

39.9%와 비슷했다. 그리고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임금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단순노무종사자들이 가장 큰 경제활동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

게 장애인들은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낮은 일자리의 질로 인하여 이직할 가능성

이 크다(문필동, 이정화, 2012). 

낮은 일자리의 질은 개인적,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근로자

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와 관련된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여전히 관련 종사자

들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인 반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 

인구들 중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21.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제활

동 형태는 자영업주 10.6%, 무급가족종사자 2.3%가 있었다.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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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의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을 위

해서 현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만족도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근로 장애인은 근로자들이 가지는 보편적 특성과 장애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특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기존의 장애 개념과는 차별화되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사

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나운환, 김지민, 2012). 

그러므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일자

리, 사회적으로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살펴 보아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의 다양화와 필요

성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

구를 하고자 한다. 장애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

기에 연구내용이나 대상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인 표

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태를 분석 할 수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할 것

이며, 연구 대상자는 임금근로 장애인들로 선정하여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중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심리요인들을 분석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배경 정보와 기초 자료 제공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중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

적, 일자리, 사회심리요인들의 특성들을 알아본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요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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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임금근로 장애인

1) 임금근로 장애인  

임금근로 장애인은 직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 장애인 중 59.4%를 차지한다. 임금근

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그 외 일반사업체(공무원 등 포함)

가 85.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

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4.5%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후 장애

인들의 취업의 질은 아직 많이 열악한 상태이다. 취업의 질은 다양한 변인들로 가늠

할 수가 있지만 그중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및 

근로형태, 이직, 임금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근로형태를 분류한다. 이에 따라 통계

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

근로자로 분류한다(주석진, 한성덕, 2010). 이런 분류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종

사상지위는 상용 55.5%, 임시 25.1%, 일용 19.4%로 나누어지고, 전체 인구 취업자

의 경우는 상용 63.8%, 임시 27.0%, 일용 9.2%로 나타난다. 이는 장애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적고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들이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

용개발원, 2013).

이렇게 일자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임금근로 장애인 일자리의 형태는 정규직여부

와 근로형태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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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 장애인 중 비정규직은 5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고, 근로형태는 한시적 33.7%, 시간제 24.7%, 비전형 근로자 29.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근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2.3%이고, 근로형태가 한시적 

18.8%, 시간제 9.9%, 비전형 근로자 12.4%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장애인 근로

자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불안정적인 일자리와 이직 

Ashford 등(1989)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할 

때 직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이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

다. 이러한 불안한 일자리상태에 따른 이직은 비정규직일수록 쉽게 행해 질 수가 있

는데, 정재호와 이병희(2004)는 비정규직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비해서 50∼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로조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ottaz(1988)는 일정을 잡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하며 가

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이탈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Mobley(1982)와 Javonic(1979)는 자신의 기술 또는 학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직장의 임금 수준이 시장 평균 임금에 못 미치면 이직을 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근로에 있어서 불안정적이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

자들의 이직 수준은 심각하다.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장영석, 류정

진, 김호진, 임미화, 전상철, 황수정, 이상원, 2009)의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입사

한 장애인 근로자 16,965명 중 13,081명이 퇴사를 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입직/이

직 비율은 1.3인 것에 비해 다른 전체 상시 근로자들의 입직/이직 비율은 0.8인 것

으로 장애인들의 퇴사 및 이직 숫자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또 다른 요

소는 임금이다.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

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6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17.1만원

의 72.1% 수준에 미친다. 이러한 장애인 임금은 2010년에 비해 22.4만원 증가한 금

액이지만 많은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거리가 정기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러한 수입도 개인별 차이가 많이 나며 불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사

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 상용 근로자는 205.0만원, 임시근로자 95.2만원,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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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7.3만원으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이렇듯 임금근로 장애인들 중에서

도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크며 이는 임시와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큰 것

을 고려했을 때 불안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이 불안정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서 살

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능력으로 

노동의 질, 생산성은 취업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향상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장애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전리상, 2006). 인적자본이론에

서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선택으로 

노동자로써의 장애인의 생산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이론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되기 위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한이슬, 2012 재인용).

이러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인적자본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

한 선별이론의 경우 인적자본을 생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단순히 고용주가 고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선발도구로서 

봤다는 것이다(Spence, 1974; 전리상, 2006).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장애

인들은 장애라는 특성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노동특성(교육수준, 경력, 연령 등)보다 

가장 우선적인 선발기준이 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할 경우에 

차별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선별작업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에서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권유경, 1998; 한이슬, 2012 재

인용).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의 어려움에 대한 다른 이론적 설명은 취향

가설이다. Becker가 주장한 취향가설은 고용주의 편견과 선호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취업과 임금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내용이다. 즉 고용주들의 편견

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고용이 되기가 더욱 어렵고, 장애가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따라 고용주의 편견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주류집단과 경쟁하기 위하여 소수집단의 낮은 임금이 정당화되기도 한다(유

동철, 2000; 한이슬, 2012 재인용).

이러한 통계와 이론들의 해석들처럼 장애인들은 여전히 취업취약계층으로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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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불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며 낮은 임금과 직무만족도 등으로 인해 

이직을 반복한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

2.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의 개념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졌다. Smith(1955)는 “직무에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임금, 승진기회, 목표달성 

등과 같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유쾌한 감정상태”라고 했고, Locke(1976)는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를 하고 난 뒤 느끼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했

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Williamson(1996)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정서적으로는 유쾌한 상태”라고 했으며, Fisher(2000)는 “개인의 직무에 대

한 정서적 감정의 반응과 내·외재적 보상을 같이 고려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강

도명, 2013 재인용). 

국내에서는 유종해(1988)가 직무만족도에 대해 “고도의 지적, 감성적 성격을 띤 

조직 참여들의 근무수행 의욕”이라고 했으며, 서동수(2001)는 “직무와 직무 관련 평

가에서 얻어지는 감정, 정서 등의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방하남과 김

상욱(2009)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는 산업사회의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나 나타내는 

감성적, 정서적 상태의 정도, 일반적으로 피고용 근로자들의 근무지향성을 지칭한

다.” 라는 설명을 했다. 

이처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해져왔는데 구성원들

이 자기의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좋고 나쁜 감정적, 정서적 태도의 총합이라

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장애인근로

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환경, 작업환

경, 조직환경 등 사업체 측면에서의 외적요인을 연구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내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채식, 김명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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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도의 요인이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 짓거나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경험의 핵심은 자신(self)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수많은 타인이나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다양한 체계

수준인 개인, 가족, 조직을 포함하는 소집단, 지역사회들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한다(박선영, 2010). 그러므로 근로자 자신과,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직무만족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더 나아

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self)은 개인적 영역으로 내부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일에 대한 의지나 동기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작업 태도나 

조직의 몰입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개인의 높은 작업태도는 일에 대한 경험들, 조

직에 대한 지각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조합되어서 발달시키고, 이것이 조직에 대

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서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게 된다(Mowday, 

Porter, & Steers, 1979, 차세영, 2010 재인용). 이렇듯, 개인과 조직에 대한 변인들

도 중요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조직,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직무만족도의 경우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중 Maslow의 이론은 통

상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불리며 동기이론으로써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가장 강한 욕구가 행동을 결정

한다’고 한다. 또한 Alderfer(1972)는 Maslow의 욕구 5단계를 생존욕구, 사회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3단게로 축소시켰다. 생존욕구는 음식, 공기, 물과 조직의 직무상

황과 관련해서 임금, 안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해당된다. 사회관계욕

구는 조직구성원 상호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나누는 욕구이다. 성

장욕구에는 직무 상황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생산에 대한 공헌 등에 의한 자기 개

발욕구들이 포함된다(김명환, 재인용 2009). 이렇듯 직무만족은 개인의 환경과 심

리적인 영향들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또 다른 심리학의 발달과정에서 분석되어 온 Vroom(1964)의 기대이론은 동기란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행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지배하는 심리과정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택하고 나서의 성과, 보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대이론은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임금 및 보상이라

는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Adams(1965)의 공정성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개인의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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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를 다른 사람의 투입 및 성과의 비와 비교하여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하며 기

본적으로 인간은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 조직 내

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대개 부족한 보상에 따른 불만이나 긴장감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Altimus 와 Tersine(1973)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하나인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많은 종업원이 적은 종업원보다 상대

적으로 직무자체와 전체 만족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해 Sershore 와 Taber(1975)는 인구 통계적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안정적 성격요인(분노, 지겨움), 능력(지능, 기술), 지각, 인지, 기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Mccormick(1980)는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역할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만족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으

로 인간은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작업 환경 하에 동일한 보수를 받더라도 각 개인

의 학력, 연령, 성별, 결혼여부, 직위 등 여러 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

족의 정도 및 각각의 직무만족 요인들에 대한 욕구충족수준 그리고 이들이 전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명환, 2009 재인

용). 

선행연구들과 같이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결정 요인들로 

이루어져있는데 개인, 조직 또는 환경,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의 총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직무만족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직무만족에 대

한 중요성은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양적측면 보다는 질

적측면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적 방향모색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들이 제시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은정, 2009). 또한,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은 직무만족이 일자리에 관련해 개인이 느끼는 상태

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조직관리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이다(김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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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채식, 김명식, 2012, 재인용).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이동영와 이정주(2007)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개인수준(장애특성, 인적자본, 고용특성변수)과 일자리 요인인 조직수준

(물리적 환경, 인사환경, 기업환경변수)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고, 박자경(2009)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장애상태, 교육수

준 등), 보상요인(임금, 승진 등), 작업환경요인(작업시간, 작업시설, 작업장 물리적 

환경 등), 직무요인(직무적합도, 역할모호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채민혜

(2012)는 직무만족도 결정 요인으로 업무특성(업무다양성, 중요성), 조직특성(보상

체계, 직업능력개발기회), 개인특성(자기효능감),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연령, 결

혼여부, 최종학력, 소속기관, 근무연수, 월평균소득, 근무시간)으로 분석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

성들, 직무 관련 요인들 같이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외적요인을 규명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같이 개인과 

환경의 심리사회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충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비장애인과는 또 다른 특성들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로서

의 심리 사회 요인들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

들이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와 갖는 밀접한 관계를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운식, 2010).

이에 본 연구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인구사

회학적 요인 변수, 일자리 요인 변수, 사회심리 요인 변수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요인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

인 변수에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 최종학력이 포함되고, 일자리 요인 변수

에는 일자리 종류, 임금,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이, 마

지막으로 심리사회 요인에는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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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

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07년부터 도입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 

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데이터를 분석한다. 

PSED는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 패널로써 조사내용은 2008년 1차년

도 본 조사에서 시작하여 매년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 필요한 부분들은 첨가를 하여 

축적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 및 기본 정보, 일상생활, 개인소득, 가구정보 등

과 함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 패널의 경제활동,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

스 이용 현황, 직업능력개발 등을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는 관련 기초통계, 인구사

회학적 및 환경적 요인 규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도움

이 되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3번에 걸쳐 조사된 5차년도 데이터를 분

석하였고, 전체 표본 4,297명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94명의 기본정보(DQ), 개별 

일자리 정보(BA), 직업적 능력(C), 일상생활과 삶의 질(F)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2012년 제5차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데이터

를 토대로 하여 조사표의 구분 중 기본정보(DQ)에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

급, 최종학력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조사표 중 개별 일자리 정보(BA)에서 일자리 

종류, 고용형태,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근무시간 형태의 일자리 요인

을, 그리고 직업적 능력(C)의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에서도 일자리 요인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삶의 질(F)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조사표 중 직무만족도 12개의 문항들을 설

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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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 종속변수 

(1) 직무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12개의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

(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에 답을 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의 항목들 중 의사소통/대인관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임금/소득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직장내에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며 만족하는 반면에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1. 임금/소득 2.74 .78

1094

2. 취업의 안정성 3.05 .77

3. 일의 내용 3.15 .67

4. 근로환경 3.09 .72

5. 근로시간 3.13 .73

6. 개인의 발전가능성 2.95 .67

7. 의사소통/대인관계 3.34 .65

8. 인사고과 공정성 3.10 .56

9. 복리후생 2.85 .85

10. 교육훈련기회 2.88 .64

11.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3.09 .63

12. 전반적 만족 3.12 .62

[표 1] 직무만족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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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에서 일상생활만족도는 패널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느끼는 정도를 총 9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

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에 답을 할 수 있다.

아래 [표 2]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의하면,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가족 관계, 결혼생

활, 친구에 대한 일상생활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신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풍족하며 물질적으로 만족

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크게 

느끼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듯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답한 다른 

항목들의 평균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건강상태의 표준편차는 .84로 비교

적 큰 편이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아존중감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에서 자아존중감은 패널들의 생각을 10개 문

항 (Rosenberg Self-Esteem Scales: RSES)으로 조사형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것이

다. 원래는 5점 척도였으나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에서는 4점 척도로 변형을 하여 동

의하는 정도에 따라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

점), 항상 그렇다 (4점)와 같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 [표 2]를 보면, 가장 평균이 높았던 자아존중감 항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이고, 반면에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의 항목이 가장 낮았다. 임금

근로 장애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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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일상생활
만족도 

1. 가족 관계 만족도 3.64 .61

1094

2. 친구 관계 만족도 3.55 .62

3. 살고 있는 곳 만족도 3.41 .67

4. 건강상태 만족도 3.06 .84

5. 한 달 수입 만족도 2.71 .79

6. 여가활동 만족도 2.97 .69

7. 현재 하는 일 만족도 3.19 .65

8. 결혼생활 만족도 3.51 .61

9. 전반적 일상생활 만족도 3.22 .58

자아
존중감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 2.71 .74

1093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2.71 .70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낌 1.47 .68

4.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2.80 .78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94 .76

6.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이다 2.81 .68

7.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57 .74

8.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50 .68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낌 1.39 .65

10.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1.35 .58

[표 2] 독립변수 일상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항목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SPSS 21.0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2년 제5차 장애인 고용 패널 데이터 중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

회학적 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들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 직무만족

도 변수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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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심리요인들과 다른 변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방법

종속변수 직무만족 리커트5점 척도 12문항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2개 성별

연령 개방형

장애유형 4개 유형 

장애등급 6개 장애등급

최종학력 5개 최종학력

일자리 
요인 

일자리 종류 일자리 종류 2문항 

임금 개방형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1문항

정규직 여부 정규직 여부 1문항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리커트 5점 1문항 

심리사회
요인

자아존중감 리커트 4점 척도 10문항

일상생활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9문항

[표 3]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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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기술 통계 

1) 성별 

5차년도 본조사의 1,094명 임금근로 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전체 패널의 793명

(72.5%), 여성이 301명(27.5%)을 차지했다. 임금근로를 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에 이른다. 

성별 비율은 전체 장애인 패널 총 4,297명 중 남성이 2,674명(62.2%), 여성이 

1,623명(37.8%)을 차지했다. 이는 시스템 결측값 795명(15.6%)을 제외한 값이다. 

여기서 성별의 차이는 약 20%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성별 차이의 절반 밖에 안 된

다. 따라서 조사된 패널의 성별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임금근로 비율이 현

저히 낮은 것이다.

2) 연령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1,094명의 평균 연령은 약 53.90세 (표준편차 11.24세)였다. 

연령대에서 50대가 전체의 413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전체 패널의 287명(26.2%), 60대가 218명(19.9%), 30대가 117명(10.7%), 20대가 

51명(4.7%), 70대가 8명(0.7%) 순으로 많았다. 

3) 최종학력 

임금근로 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37.9%인 415명, 초등학

교 졸업이 242명(22.1%), 중학교 졸업이 195명(17.8%), 대학교 졸업이상의 임금근

로 장애인이 158명(14.4%), 무학은 84명(7.7%)으로 많았다. 

4) 장애유형과 등급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전체의 680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감각장애가 321명(29.3%), 정신적 장애가 48명(4.4%),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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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장애가 45명(4.1%)순으로 많았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6급이 전체 패널의 299명(27.3%)으로 가장 많았

고, 3급이 230명(21.0%), 5급이 217명(19.8%), 4급이 179명(16.4%), 2급이 130명

(11.9%), 1급이 39명(3.6%) 순으로 많았다. 전체 패널들의 분포에서는 3급이 18.9%

로 가장 많았고, 2급이 16.1%, 6급이 14.5%, 5급이 12.7%, 4급이 12.5%, 1급이 

9.8% 순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하기가 유리하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3급의 취업률도 높은 듯했고, 임금근로 장애인과 전체 분포 모두 골

고루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일자리요인의 기술 통계 

1) 일자리 종류

일자리 종류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가 820개(75.0%)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가 68개(6.2%), 정부 외 공공기관이 54개

(4.9%), 정부기관 50개(4.6%), 법인단체가 48개(4.4%),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

속되어 있지 않음 29개(2.7%), 시민종교 단체가 15개(1.4%), 기타 7개(0.6%), 외국

인 회사 3개(0.3%) 등의 순서로 많았다.

2) 임금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36.7%) 그리고 51∼100만원(35.7%)이 비슷한 비율

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1∼50만원(14.1%), 200∼300만원(9.0%), 300∼400만원

(2.8%), 400∼700만원(1.6%) 순으로 많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정규직 여부 및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에서 비정규직이 698명(63.9%)인 반면에, 정규직은 394명(36.1%)에 

그쳤다.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현재 주업 종사상 지

위는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25.7%인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자 (노점제외)가 438명(25.0%), 임시근로자가 346명(19.7%), 일용근로자가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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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무급가족종사자가 119명(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노점)가 53명

(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9명(2.8%) 순으로 많았다.   

4) 대인관계/조직적응 

임근근로 장애인의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잘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임금근로 장애인은 460명(42.0%), 보통임은 427명(39.0%), 못하는 편임은 

129명(11.8%), 매우 잘함은 43명(3.9%), 전혀 못함은 35명(3.2%) 순으로 나타나 임

금근로 장애인들은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을 비교적 잘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3. 심리사회 요인 척도항목의 특성 

1) 일상생활만족 척도항목의 특성과 요인 

일상생활만족도의 척도는 모두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만족은 복합적으로 가족, 친구, 사는 환경 등을 통해 느끼는 것

이며, 눈에 보이는 영향력 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들로부터 얻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

난다. 9개의 항목들 모두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지만 수입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

우에는 비율이 가장 큰 응답은 매우 만족이 전체의 47.5%과 그 다음으로 불만족이 

전체의 32.4%로 대답한다. 이것은 수입에 대하여 느끼는 차이가 임금근로 장애인들 

사이에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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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보통 만족 

1. 가족 4(0.4) 26(2.5) 350(33.1) 643(60.8) 35(3.3)

2. 친구 5(0.5) 38(3.5) 414(38.2) 605(55.8) 22(2.0)

3. 살고 있는 곳 7(0.6) 71(6.5) 504(46.1) 494(45.2) 18(1.6)

4. 건강상태 28(2.6) 259(23.7) 439(40.1) 355(32.4) 13(1.2)

5. 한 달 수입 64(5.9) 354(32.4) 520(47.5) 151(13.8) 5(0.5)

6. 여가활동 20(1.8) 205(18.7) 659(60.2) 203(18.6) 7(0.6)

7. 하는 일 9(0.8) 114(10.4) 643(58.8) 319(29.2) 9(0.8)

8. 결혼생활 1(0.1) 20(2.8) 322(45.5) 345(48.7) 20(2.8)

9. 전반적 1(0.1) 77(7.0) 699(63.9) 311(28.4) 6(0.5)

[표 4] 일상생활만족도 척도의 특성과 요인 

2) 자아존중감 척도항목의 특성과 요인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결

과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자신에 대하여 긍적적인 태도이다’, ‘내 자

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문항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다른 문항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척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 49(4.5) 357(32.7) 546(50.0) 141(12.9)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35(3.2) 363(33.2) 575(52.6) 120(11.0)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낌 690(63.1) 299(27.4) 98(9.0) 6(0.5)

4.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541(49.5) 303(27.7) 195(17.8) 54(4.9)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504(46.1) 338(30.9) 235(21.5) 16(1.5)

6.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이다 594(54.3) 328(30.0) 153(14.0) 18(1.6)

7.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17(47.3) 412(37.7) 91(8.3) 73(6.7)

8.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51(4.7) 512(23.2) 462(27.4) 68(38.6)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낌 759(69.4) 249(22.8) 78(7.1) 7(0.6)

10.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769(70.4) 267(24.4) 57(5.2) 0(0)

[표 5] 자아존중감 척도 특성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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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의 측정학적 특성 

1) 직무만족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구성문항의 순서와 내용은 제1문항 임금/소득, 제2문항 취업의 안정성, 제

3문항 일의 내용, 제4문항 근로환경, 제5문항 근로시간, 제6문항 개인의 발전 가능

성, 제7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 제8문항 인사고과 공정성, 제9문항 복리후생, 제10

문항 교육훈련기회, 제11문항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제12문항 전반적 직

무만족도이다. 이러한 12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만족도 척도에서 조사 대상

자 1,094명의 직무만족도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문항 임금/소득, 제6문항 개인의 발전가능성, 제9문항 복리후생, 제10문항 교

육훈련기회의 4개의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만족도의 정도가 보통, 불만족, 만족, 매

우 불만족, 매우 만족 순으로 컸다.  

제2문항 취업의 안정성, 제3문항 일의내용, 제4문항 근로환경, 제5문항 근로시간, 

제7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 제8문항 인사고과공정성, 제11문항 장애인에 대한 이

해와 수용정도, 제12문항 전반적 만족도 8개의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만족도의 정도 

중 보통, 만족, 불만족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표 6] 직무만족 척도의 특성과 요인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소득 55(5.0) 339(31.0) 539(49.3) 157(14.4) 4(0.4)

2. 취업의 안정성 33(3.0) 178(16.3) 602(55.0) 264(24.1) 17(1.6)

3. 일의 내용 13(1.2) 125(11.4) 648(59.2) 298(27.2) 10(0.9)

4. 근로환경 18(1.6) 173(15.8) 604(55.2) 289(26.4) 10(0.9)

5. 근로시간 19(1.7) 166(15.2) 568(51.9) 333(30.4) 8(0.7)

6. 개인의 발전가능성 25(2.3) 188(17.2) 713(65.2) 157(14.4) 11(1.0)

7. 의사소통/대인관계 12(1.1) 57(5.2) 592(54.1) 415(37.9) 18(1.6)

8. 인사고과 공정성 11(1.0) 85(7.8) 785(72.1) 203(18.6) 5(0.5)

9. 복리후생 71(6.5) 261(23.9) 532(48.6) 217(19.8) 13(1.2)

10. 교육훈련 기회 41(3.8) 171(15.7) 767(70.3) 107(9.8) 5(0.5)

11.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14(1.3) 116(10.6) 736(67.3) 214(19.6) 14(1.3)

12. 전반적 10(0.9) 117(10.7) 702(64.2) 259(23.7)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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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에 따른 직무만족의 수준 

1)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즉,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서 대졸이상이 가장 큰 직무만

족도를 느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은 다른 학력들과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고졸과 대졸이상의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무학, 초졸, 그리고 중졸의 직무만족도도 마찬가지로 평균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요인 최종학력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Scheffe

직무만족도 

대졸이상 3.25 .53 158

21.30***

무학  .42***

초졸  .33***

중졸  .31***

고졸  .13

고졸 3.12 .46 414

무학  .29***

초졸  .20***

중졸  .17**

대졸 -.13

중졸 2.95 .42 194

무학  .12

초졸  .03

고졸 -.17**

대졸 -.31***

초졸 2.92 .46 241

무학  .09

중졸 -.03

고졸 -.20***

대졸 -.33***

무학 2.83 .46 82

초졸 -.09

중졸 -.12

고졸 -.29***

대졸 -.42***

[표 7]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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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차이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는 시민 단체 및 종교단체 다음으로 정부 외 

공공기관이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는 특정한 회사

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임금근로자이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 외 공공기관과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

업체간의 평균차이, 그리고 정부외 공공기관과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 없음의 

평균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일자리 종류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직무
만족도

시민단체, 종교단체 3.38 .37 15

10.47***

정부 외 공공기관 3.37 .51 54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3.32 .56 49

법인단체 3.26 .44 48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3.13 .51 68

외국인회사 3.06 .10 3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2.99 .45 817

기타 2.92 .66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2.80 .51 29

[표 8]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p<.001

3)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서로 직무만족도

가 높았다. 이는 근로시간에 따른 지위인 듯하며 항시 근로를 하며 얻는 안정적인 

면들 때문에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큰 듯하다. 이들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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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Scheffe 

종사상지위 평균 차이

직무
만족도

상용근로자 3.21 0.47 450

75.48***

임시 .16***

일용 .41***

임시근로자 3.04 0.43 346
상용 -.16***

일용 .25***

일용근로자 2.79 0.45 298
상용 -.41***

임시 -.25***

[표 9]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p<.001

4)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임금근로 장애인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미하

게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임금근로 장애인에 비해서 직무만족도가 높

았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비정규직에 비해 나을 것이라는 추

측을 할 수 있다. 

[표 10] 정규직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요인 정규직여부 평균 표준편차 빈도 t

직무만족도 
정규직 3.22 .46 393

9.24***
비정규직 2.95 .46 694

***p<.001

6. 직무만족에 미치는 연구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호관계

1)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최종학력을 집단별로 변환시킨 다음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졸, 중

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변수 네 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뒤 직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고졸과 대졸 이상만이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모형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21.30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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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고졸과 대졸은 직무만족에 기여하지만, 중졸과 초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 변수 적률 상관값과 회귀분석에서의 베타 크기가 다소 상이한 고

졸과 대졸이상에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의 크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 독립 

변수들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표준화 베타 크기를 확대시킨 것이다.  

[표 11] 최종학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83 .05 55.34  .000

초졸 .09 .06 .08 1.53  .129

중졸 .06 .03 .09 1.90  .082

고졸 .10 .02 .29 5.13  .000

대졸 이상 .11 .02 .31 6.68  .000

모델계수 R Square=.07, Adjusted R Sqaure=.07, F=21.30***

*p<.05, **p<.01, ***p<.001

2) 임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 장애인의 임금을 6개의 범주로 나누고 난 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

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모형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1.23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임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68 .04 72.22  .000

임금 .14 .01 .31 10.55  .000

모델계수 R Square=.09, Adjusted R Sqaure=.09, F=111.2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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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여부(정규직, 비정규직)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

규직여부 변수를 정규직이라고 대답한 집단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

모형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86.0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7.3%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자의 근로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커진다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3] 정규직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95 .02 167.947  .000

정규직 여부 .27 .03 .27 9.274  .000

모델계수 R Square=.073, Adjusted R Sqaure=.072, F=86.00***

*p<.05, **p<.01, ***p<.001

4) 대인관계/조직적응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9.01로 0.1%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

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46 .06 44.16 .000

대인관계/
조직적응능력

.18 .02 .31 10.91 .000

모델계수 R Square=.10, Adjusted R Sqaure=.10, F=119.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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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1)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6.31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

체 분산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상승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장

애인의 일자리의 질이 낮음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과 직무

에 대한 불일치성 및 근무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5]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32 .11 20.69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0 .03 -.10 -3.20  .001

부정적 자아존중감 .33 .03 .36 11.05  .000

모델계수 R Square=.18, Adjusted R Sqaure=.18, F=116.31***

*p<.05, **p<.01, ***p<.001

6) 일상생활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만족도2)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345.72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

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 장애인이 하는 일, 임금과 

1) 장애인고용패널의 자아존중감 문항은 10개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배리맥스법(varimax rotation)
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요인 1(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요인 2(부정적 자아존중감)로 축
소되었다. 요인 1에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성품은 좋다’,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
다’,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나를 좀 더 존경하고 싶다’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 2에는 ‘난 대체로 실패한 사람
이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가끔 내가 쓸모없다’,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느낀다’의 문항이 포함된다.

2) 장애인고용패널의 일상생활만족도 문항은 9개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배리맥스법(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요인 1(사회적 요인)과 요인 2(관계 및 환경적 요인)로 
축소되었다. 요인 1에는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하는 일’, ‘전반적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고, 요인 2에는 ‘가
족’, ‘친구’, ‘살고 있는 곳’, ‘결혼생활’ 문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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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인 일상생활만족도가 결혼생활, 친구 등과 같은 관계 및 환경적 일상생

활만족도 보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일상생활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1.14 .08 14.91 .000

사회적 요인 .54 .02 .59 23.88 .000

관계 및 환경적 요인 .06 .01 .11 4.42 .000

모델계수 R Square=.39, Adjusted R Sqaure=.39, F=345.7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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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일자리들의 중요

성과 양적인 팽창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인구사회학 및 일자리 요인에 집중되

었던 반면 본 연구는 장애인 개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근로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인 요인과 직무만족도를 세부적으로 파

악하고, 세 가지 요인들과 직무만족에 대한 상호관계와 영향을 알아봤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하여 향후 임금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제

공과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데

이터 중 2012년의 제5차 본조사 자료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 장애인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인

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학력일수록 큰 직무만족도를 느꼈다. 일자리 종류는 개인사업체가 가장 많았으나, 

시민·종교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종사상 지위와 정

규직 여부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정규직의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컸다. 하지만 불안

정적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빈도도 정규직의 

두 배로 장애인의 불안정적인 일자리의 질을 보여줬다.    

둘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인 사회심리 요인들은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로 이루어진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자아존중

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에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에 가장 적게 동의했다. 이처럼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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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들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일상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달 수입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신의 환경과 가까운 상호

관계 속에서 임금근로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만족도는 평균이었다.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인 사회적인 만족도와 관계 및 환경적 만족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80%로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며 즐기는 것

으로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재활 현장에 종사하는 관련 종사

자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효율적인 직무와 생산성을 위해서는 근

로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효율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느끼고 겪는 일자리의 질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일자리 및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을 더욱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

정, 일등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가지는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를 

더욱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면접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들을 위해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일자리 종

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

터의 경우 개인 및 민간 사업체가 가장 큰 비율의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종교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향후 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고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향상은 있지만 대졸이상과 고졸 그리고 저학력간의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제한적

이며 하는 직무들이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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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자리들을 더욱 다양화시킴으로써 장애인 개인

의 적성 및 능력과 부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은 향후 근무시 직무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일자리 조사가 실

행되어야하며 이는 더욱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보고서등에서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특성들 보다 선행연구

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던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외적 특성을 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직무환경 및 복리후생 그리고 배려와 같은 자세한 직무관련 요인들

을 추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더욱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직무요인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2012년 근무하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통해 향후 일자리 

질 향상과 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

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

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장애인 고용 패널 데이터가 1차에서 5차까지 배포된 상태이므로 종단적 연

구 외에도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및 관련 변인들의 

변화 양상 및 더욱 구체적인 현상들을 살펴 볼 수 있겠다.  

둘째,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외에도 다른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

되는 변수들과 분석방법들을 통하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사

회 심리적 요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여러개 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분석과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이 제한적이었다. 다양한 관점과 변인들을 통한 임금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더욱 구

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직무만족도와 이직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임금근로 장애인이라는 특정적인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직무만족도와 이직 그리고 더불어 임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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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k, Mi Ra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people. The 
study used 1,094 cas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5th(2012) da-
ta to examine the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job satisfaction factors of the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Also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se three factors on the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ed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male, 50s, highschool graduates, external physical disability for the general factors. The voca-
tional factors were highest among private work places, wage less than 2,000 thousand won, tem-
porary job, workers with good workplace adaptability. The psychosocial factor was separated into 
daily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daily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9 sections and 
the income section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The percentage of negative self-esteem was 
highest among the wage workers. Second, the job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12 sections and 
the highest percentage of wage workers answered average amount of satisfaction, and there were 
regular distribution among the not satisfied and satisfied answers. Third, the highest level of edu-
c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cant level. 
However, the average job satisfaction of th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we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The civil and religious jobs showed the highest job satisfaction and the wage 
workers without an affiliation showed the lowest job satisfaction. The job position and perma-
nency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cant level. Forth, th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were the only sections among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at had an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high wage, per-
manency, good adapt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positive 
self-esteem lowered the job satisfacti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social(work 
and wages, etc) and the environment(family, friendship, etc). The social part showed a higher ef-



70 장애인복지연구

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e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variables have an signi-

fcant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in a comprehensive way. In future research, thes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in different way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the 
workers with disability.                 

￭ Key words : Job Satisfaction, Quality of Employment, Worker with Disabilitiy,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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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김 영 준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의 요

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서장애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

을 졸업한 이후 비고용의 상태로 1~1.5년째 일반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그룹홈에 입주

한지 5~6개월째 된 자폐성장애인 세 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실험 환경은 연구 대상이 거

주하고 있는 그룹홈 내 주방과 학습실을 비롯하여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설계

는 단일대상연구의 기법 중 한 가지인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험 조건은 기초선, 중재, 유지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인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

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는 가운데 요리기술 수

행을 위한 음식재료․도구를 점검하고 연이어 요리기술을 행동시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또한, 자폐

성장애인이 매 수행평가 회기마다 요리기술 수행에 대해 나타낸 결과를 수행기록일지로 작성하고 

그 작성된 수행기록일지를 어머니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는 절차 역시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인 요

리기술은 자폐성장애인이 실제 창업현장인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한식의 일종인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써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과제분석을 통해 총 10가지의 하위 단계로 구성되었다. 연

구 결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목표행동을 효과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중재를 통한 목표행

동의 최종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하였다.

주제어 : 어머니 모델링,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그룹홈, 요리기술, 자폐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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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들이 그룹홈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가치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성인생활 일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향후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 것에 있다(유정현, 2009; Wehman et al., 2014).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는 다양

한 비전과 요구 속에서 비롯되나,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통해 자

폐성 장애자녀의 직업생활을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김영대, 2001; Dymond, 2004). 이렇게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학교 졸업 후 취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이 되었더라도 직장생활에 적응하거나 직장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어려움

을 갖기 때문이다(나용기, 2014; 박혜성, 안의정, 이소현, 이숙향, 2014; Sitlington 

et al., 2007). 특히, 부모와의 공동창업은 자폐성 장애자녀가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의 고립이나 의존 성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역시 성인기 연령에 놓인 자폐성 장애자녀의 의식주 생활 요구에 적

합한 양육행동과 관련 부담감을 긍정적으로 조절해 나감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 준다(김삼섭 외, 2013; 김영준, 강영심, 2013a; Cronin, Patton, & 

Wood, 2007). 이에 따라,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그룹홈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

적인 자립생활능력과 직업생활의 기초능력을 개발하였을 때 계획한 창업직무를 중

심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의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계획하는 부모의 경우 창업직무에 대한 동기와 전

문적인 수행역량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훈련에 대한 참여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이원희, 2010). 자폐성 장애자

녀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직무를 습득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실제로 공동창업

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높거나 먼저 창업을 계획한 부모

가 요구하는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조성열, 김백수, 

2005; 조희용,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는 창업직무에 대한 직무분석(job 

analysis)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돕고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그룹홈에서 자폐성 장애자녀의 제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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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문가에게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훈련을 의뢰할 때 직무분석은 주요 토대

가 된다(김백수, 2007; 김형일, 2013; Chapper & Somersb, 2010). 그리고 부모는 

창업직무의 분석에 대한 구성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전문가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

자녀가 창업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적응 스타일을 점검해 나갈 수 있다

(남민, 2002; 정은혜, 2015; Greene & Kochhar-Bryant, 2003). 이에 따라, 부모

는 최종적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에 중심을 두어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실제 창업을 위한 직무분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창업을 위한 직무분석에 대해 권한과 역량을 반영하는 것은 창업직

무의 수행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박병

숙, 2008; 서경희, 2014; Prater, 2007). 이는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

업을 위한 직무계획 뿐 아니라, 동업 대상자인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하여 교수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포함한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조인

수, 2009; 황복선, 2006; Westling & Fox, 2009). 비록 부모가 직무분석의 차원에

서 창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특수교육 교수․학습 실제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호, 2012; 윤수용, 2015; 

Heward, 2006). 더구나, 자폐성 장애자녀가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창업직무

의 수행 내용을 단순한 모방이나 신체적 촉진으로만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인지나 학습성향에 적합한 여러 교수․학습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된다(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Dunn et 

al., 2009). 이에 따라, 부모는 특수교육전문가와의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기술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다(이소현 외, 2014; Mercer, Mercer, & Pullen, 2011). 특별히, 부모는 특수

교육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과 관련하여 활용 가

능한 교수․학습기술들의 목록차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박지연, 2012; 방명애, 

2000; Sze, 2009), 우선순위에 의해 기록된 몇몇 교수․학습기술들을 중심으로 자폐

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하여 교수자로서 참여하는 범위 및 역할을 특수교

육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McDonnell & Hardman, 

2011). 또한,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활용할 교수․학습기술이나 

교수자로서의 역할 정도를 결정할 때 현재 자폐성 장애자녀가 속한 그룹홈 장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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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직무 관련 사업체의 장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창업직무훈련프로

그램의 맥락이나 절차 역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부모가 창업직무의 수행 내

용을 숙지하고 있을 경우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모방(modeling)

의 교수․학습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박혜진, 2013; 이은주, 김영태, 

2009; Beakley, Yoder, & West, 2003). 부모는 직무분석 원리에 기초하여 창업직

무의 수행을 단계별로 조직화함으로써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모

방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모방기술은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에게 

직접적인 대면에 의해 창업직무의 수행 장면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비롯하여 컴퓨터

나 스마트기기 등의 시청각적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역시 포함한

다(강지혜, 이영선, 2014; 왕미, 2013; Benitez, Lattimore, & Wehmeyer, 2005). 

특히, 부모가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방기술을 통해 자폐

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또는 자폐성 장애

자녀가 그룹홈 환경에서 창업직무를 습득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접적인 모방기술이 

직접적인 모방기술에 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유승연, 2012; Mann, 2005). 

이렇게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해 간접적인 모방기술을 실행

할 수 있는 예는 비디오 모델링이 대표적이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이현진, 

2006; 홍주희, 이숙향, 2016; Heward, 2006).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학습교구이면서 부모의 창업직무 수행 장면들이 포

함된 비디오 모델링은 우선 그룹홈 환경의 시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교수기술이다(신

현희, 최연우, 김수진, 김경미, 2014; 조선경, 2009). 그리고 부모는 그룹홈에서 자

폐성 장애자녀를 지도하는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자신의 창업직무 수행 

장면이 연출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수자의 위치에서 자

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고 특수교육전문가가 그룹홈에서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

수교육전문가는 부모가 참여하여 제작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그룹홈의 장면에서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가운데 연계적인 보충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이재욱, 

2006; Dunn et al., 2009; Prater, 2007). 단적인 예로, 특수교육전문가는 그룹홈 

장면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시청하는 과정에서 창업직무 

수행에 대한 탐색활동이나 가상적인 행동시연 등의 보충학습을 통하여 자폐성장애

인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할 수 있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이숙향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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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부모는 특수교육전문가가 그룹홈에서 활용하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

작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자폐성 장애자녀가 창업직무 수행에 대하여 갖는 오반응

이나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한동욱, 강민

채, 2014; Mann, 2005; Test & Mazzotti, 2011). 자폐성 장애자녀의 입장에서 역

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 활용할 경우 그룹홈의 생활 장

면에서 수시 간헐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모방기술을 참조하여 창업직무훈련에 대

한 일상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재욱, 강수균, 1998; McDonnell & 

Hardman, 2011; Sze, 2009). 종합적으로, 이상의 비디오 모델링의 자료는 그룹홈

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자녀와 부모, 특수교육전문가가 일관적으로 창업계획과 준

비를 위한 직무 수행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계획하는 직종이 요리기술(cooking 

skills) 부분에 해당된다면, 자폐성 장애자녀는 그룹홈 내에서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모의체험의 형태로 창업직무를 활발히 습득할 수 있다(김영준, 도명애, 2015; 박안

순, 이봉선, 박계영, 2015; Westling & Fox, 2009).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환

경적 구조나 특성은 다를 수 있으나, 자폐성장애인이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은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상호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강효영, 

2008; 정소정, 2016; Dahl, 1998). 이런 요리기술 수행의 속성은 그룹홈 내에서 간

접적인 체험 위주의 비디오 모델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과 연결되며, 

자폐성장애인은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일반화 효과를 촉

구하는 가운데 요리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박안순, 2014; Kristy et al., 2008). 이

러한 측면에서, 그룹홈 내에서 적용되는 비디오 모델링은 자폐성장애인이 창업을 위

해 요리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식당사업체로 직접 접근해야 하는 시공간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식당사업체를 실제 창업 준비․실행을 위한 평가환경으로 비

중을 두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 습득은 

식당사업체 뿐 아니라 시공간적 활용성이 보다 자유로운 그룹홈에서 역시 활발히 이

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디오 모델링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보충학습을 중재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덧붙여서, 요리기술은 부모가 다른 직종에 비해 자

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수월한 직종인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선, 2015).

현재까지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나 이런 창업직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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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와 교구제작에 기반한 비디오 모델링을 중재 절차로 포함

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난다. 대개 자폐성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의 창업지원의 이해와 필요성을 이론적 고찰 차원에서 강조한 선행연구(김백수, 

2007; 조성열, 김백수, 2005)가 있고, 장애인의 창업성공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방안들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모색한 선행연구(김관호, 2013; 김백수, 박경순, 

2008; 변충규, 성창수, 2012; 이금진, 2008; 이은경, 2008; 이원희, 2010)가 현존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자폐성장애인이 독립적으로나 부모와의 공동창업 차원

에서 도전 가능하거나 희망 적합 직종이 구안되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자폐성장애

인이 희망하는 창업직종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훈련

프로그램 역시 거의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는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자폐성장애인의 창업 부분보다는 취업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희찬, 2016; 이숙향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훈련프로그램은 그룹홈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현장에서 자폐성장애인이 독립

적인 창업이나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

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

램을 통하여 습득한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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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을 졸업한 이후 일반가정에서 비

고용의 상태로 부모와 함께 1~1.5년째 지내다가 그룹홈에 거주한 지 5~6개월째 되

는 세 명의 자폐성장애인이다. 이들은 현재 특별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

룹홈에서 머물면서 자립생활훈련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부모들은 연구 대

상들이 1년 기간 동안 그룹홈에 거주하면서 주거나 여가 등의 자립생활훈련에 대한 

효과를 축적한 후 부모와 함께 식당 창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는 그룹홈 담당 교사(사회재활교사)에게 연구 대상들의 식당 창업을 

위한 요리기술 지도를 의뢰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연령
(성별)

22세
(남)

23세
(남)

22세
(남)

최종 
학력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 
유형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그룹홈 
거주 
경력

5개월 6개월 6개월

사회성숙
도

42 38 45

자폐평정 
척도

(CARS)
37 35 40

대소근육 
운동능력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정도
로 대소근육 운동협응이 자유
로우나, 조립 등과 같은 미세
한 손 움직임에는 지루해 하거
나 인지상의 어려움을 보임.

대소근육 운동능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걷기 등
의 이동이나 물체 분류 등의 
미세한 손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일상생활 장면에서 대소근육 운동
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물체 분
류나 포장 등의 동작이 자유로움. 
단, 눈․손협응이 주의집중의 분산
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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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직업기초
(자기
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
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
관계관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나,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
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
관계관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나,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관
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변의 도
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
존함.

의사소통

타인의 표현언어를 수용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복잡한 문장이나 단어가 포함
된 언어를 수용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음.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또래들
과 대체로 명확한 의미를 주
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
사를 강조하고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기도 함.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또래에게 자
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
로 언어를 구사하나, 발음 정확도
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복잡한 문
장의 말을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

요리 
관련 
흥미

일반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방
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쳐다보
는 행동을 자주 보이며, 어머
니와 휴일이나 방과 후에 식
당(예: 한식 등)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것을 좋아함.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들의 조
리과정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며, 이
와 관련해 부모나 형제와 이
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함.

일반가정에서 평소 부모와 요리
기술을 직접 수행하진 않았으나, 
주방에서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위해 요리를 할 때 요리 수행 절
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예: 
이것 뭐지? 등)하는 행동을 보임.

요리기술 
현행 
수준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
리기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
음. 이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
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
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
며,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예: 청
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
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
리기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
음. 이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
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
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
며,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예: 청
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
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리기
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음. 이
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며, 요리기술을 수
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
(예: 청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업
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창업 
희망 
여부

희망 희망 희망

한편, 연구 대상들이 거주하는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들의 식

당 창업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하여 협조를 의뢰하였고,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5개월간(1주 당 1～2회, 

1회기 당 2시간 내외) 「발달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그룹홈 교육과정 운영 및 직

업 지도 방안」에 대해 연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들

이 현재 거주하는 그룹홈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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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담당 교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또한 연구자는 개발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들의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1(‘그룹홈 담당 교사’ 편)

구분 교수자 A 교수자 B 교수자 C

성별(연령) 여(41세) 남(36세) 남(39세)

학력 학사 학사 학사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그룹홈 
담당 경력

7년 4.5년 5년

창업 
지도 경력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
애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
제 창업직무훈련을 실제로 수
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
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
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수 받은 경험이 있음.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애
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제 창
업직무훈련을 실제로 수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
수 받은 경험이 있음.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애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제 창업직무훈
련을 실제로 수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
성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수 받은 경험이 있음.

담당 
학습자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표 3>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2(‘어머니’ 편)

구분 어머니 A 어머니 B 어머니 C

연령 50세 49세 4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직업 가사 가사 가사

창업 
희망 
직종

식당 식당 식당

창업 
관련 
연수 
경험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
룹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
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
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킨 지도 경
험은 없음.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
룹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
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
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
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킨 지도 경
험은 없음.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룹
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
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
킨 지도 경험은 없음.

자녀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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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과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하여 창업직무훈

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실험 환경 및 설계

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 환경은 크게 그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1) 그룹홈 내 주방: 중재 환경

그룹홈 내 주방은 연구 대상들이 평소 그룹홈에서 식사하는 공간으로 요리 수행을 

위한 싱크대 시설, 냉장고, 각종 조리도구, 식탁과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다. 공간 

면적은 15평을 차지한다. 연구 대상들은 평소 그룹홈에서 직접 요리를 수행하여 식

사준비를 하지 않으며, 그룹홈 내 조리원에 의해 준비된 음식을 통해 식사를 수행한

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 비디오 모델링의 중재 절차를 

주방 내 식탁에서 적용함과 동시에 요리기술을 직접 시연하는 중재 절차를 상호 연

합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룹홈 내 주방에서 모든 중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중재 절차를 위해 그룹홈 내 주방을 별도로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

대로 활용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실시되는 수행평가의 

결과에 대해 수행기록일지를 시청각적 매체 중 하나인 노트북을 통해 작성하게 하였

는데, 이 중재 절차 역시 그룹홈 내 주방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 구비된 식탁 위에 노트북을 준비하여 요리기술에 대한 수행기록일지를 한글

작업(HWP)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스마트 패드와 노

트북의 시청각적 매체를 활용하였다.

(2) 식당사업체 내 주방: 평가 환경

본 연구에서 식당사업체는 부모가 연구 대상들과 공동창업하길 희망하는 창업기

관이며, 연구 대상들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습득한 요리기술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식당사업체 내 주방 역시 요리 수행을 위한 싱크대 시설, 냉장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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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 20평 내외의 면적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구

성된 요리기술은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수행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식당사업체 내 주방을 별도로 재구

성하지 않았다.

단, 식당사업체 내 주방은 연구 대상들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을 

습득한 후 수행평가의 공간으로 활용된 데 이어서 어머니들이 참여하여 비디오 모델

링 자료를 제작하는 데 역시 활용되었다.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

료 제작 시 세 명의 어머니들과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연구자는 어머니 한 명마다 

자녀에게 제공할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각각 제작토록 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단일대상연구의 기법 중 하나인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총 7개월(2015년 12월 1일~2016년 6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 어머니, 그룹홈 담당 교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1) 기초선

연구 대상들이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전에 요리기술을 수행할 수 있

는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선 단계에서

는 연구 대상들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도움이나 촉진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2) 중재

본 연구의 중재는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수행평가를 전개하기 이

전에 적용되었다.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서 중재를 제공받은 이후 즉각적

으로 이동하여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수행평가를 실행하였다. 그룹홈과 식당사업

체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며,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들이 함께 이동하였

다. 중재 1회기마다 45분 내외의 수업 시간을 할당하였고,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이 1:1로 상호작용하는 개별화 수업의 형태로 중재가 적용되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이 중재 절차에서 주로 활용하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

는 데 참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그룹홈 담당 교사와 협력하여 연구 대상이 요리기

술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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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룹홈 담당 교사가 주요 교수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가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중재 적용에 앞서 사전 연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들마다 

중재의 적용 시기를 달리 하였다. 즉, 연구 대상 A가 기초선 단계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을 안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낼 때 중재를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연구 대

상 A의 중재 효과가 안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때 연구 대상 B에게 중재를 적용하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B의 중재 효과가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때 연구 

대상 C에게 역시 중재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들이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을 

90%의 정반응으로 수행할 때 중재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실험 기간인 7개월 중 중재 기간은 4개월(2016년 1월 25일~4월 

26일)에 해당한다.

(3) 유지

중재가 종료된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이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

상들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종속변인(목표행동): 요리기술

1) 요리기술의 조작적 정의 및 선정 근거

본 연구에서 요리기술은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 조작적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대상들이 향후 부모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위하여 습득해 두어야 할 직무기

술 중 한 가지로써 가치가 있다. 연구 대상들의 부모들은 한식을 전문적으로 요리하

는 식당사업체를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놓고,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처음으로 창업직무훈련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 연구의 차원에서 한 가지의 요리기술(‘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만을 집중

적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연구자와 그룹홈 담당 교사, 어머니가 상호 협

의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또한, 어머니들은 연구 대상들이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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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습득할 경우 다른 음식 메뉴들(예: 된장찌개, 콩나물국, 두부찌개 등)을 

연계하여 수월히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창업을 계

획하고 있는 식당사업체에서 김치찌개의 음식은 주 메뉴가 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공동창업 대상자인 연구 대상들이 김치찌개 끓이기의 요리기술을 일차적으로 습득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덧붙여, 연구 대상들은 현재 김치찌개를 요리하는 수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창업직무훈련을 통해 김치찌개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만한 학습인지능력과 대소근육 운동협응능력 등을 가지고 있기

에 어머니와 그룹홈 담당 교사는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에 비중을 두었다.

2) 요리기술의 과제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요리기술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 조작적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과제분석을 통하여 총 10가지 단계의 하위기

술들로 구성되었다. 요리기술에 대한 과제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요리기술의 과제분석

단계 구체적인 수행 내용 비고

1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싱크대로 가져온다.

․ 1인분 기준으로 김치찌개를 끓임.

․ 연구 대상은 자신이 손목에  차고 있
는 시계를 보면서 9, 10번 단계를 수
행함.

․ 냄비는 소형 크기이며, 스푼 역시 커
피스푼과 같은 소형 크기임.

․ 연구 대상은 2, 3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닐장갑을 착용함.

2 김치통의 뚜껑을 열고 도마 위에 김치 한 포기를 올려놓는다.

3 도마 위에 있는 김치를 칼로 5등분하여 썬다.

4 칼로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다.

5 냄비 안에 천연 조미료(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넣는다.

6 냄비 안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는다.

7 냄비 안에 물을 ⅓ 넣는다.

8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킨다.

9 3분 이후 냄비 안에 실파와 팽이버섯을 넣는다.

10 15분 이후 가스레인지의 전원 작동을 멈춘다.

<표 4>의 과제분석 내용은 연구자와 어머니, 그룹홈 담당 교사가 상호 협의하여 

구성된 결과이며, 또한 본 연구의 실험 환경으로 선정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에 대

한 조언 역시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표 4>의 과제분석은 식당사업체에서 

창업주 및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내용 및 수준과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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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변인: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중재 준비’와 ‘중재 적용’과 같이 두 가지의 절차로 분

류되어 실시되었다. 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준비

본 연구에서 중재 준비는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이들에게 중재 적용에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중재 준비를 통해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에게 연수를 제공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들에게 적용 가능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초안의 수준에서 개발하였

다.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석한 이

후 이들 각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5> 중재프로그램(안)에 대한 연수 절차

절차 연수 내용 연수 대상
연수 횟수

(1회기 당 45분 내외)

1 비디오 모델링 자료 제작 어머니 1회기

2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음식재료․도구 점검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3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요리기술 수행과정 시청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4 요리기술 행동시연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5 중재회기별 수행기록일지 작성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6 어머니의 수행기록일지에 대한 피드백 어머니 1회기

<표 5>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료는 연구자와 어머니가 식당사업체 내 주방을 직접 

방문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가 어머니에게 요리기술(‘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모방을 제공한 이후 어머니가 수행하

는 장면을 연구자가 스마트 패드로 촬영함으로써 비디오 모델링 자료가 제작되었다. 

여기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는 과제분석의 내용에 의거하여 어머니에게 모방을 제

공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표 5>에서 6번 절차에 한해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연

수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는 6번 절차를 자녀인 연구 대상과 E-mail을 주고받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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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수행하며, 이에 연구자는 어머니가 연구 대상과 E-mail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비롯해 E-mail의 첨부파일에 수반되는 한글문서(HWP) 작업 양식 및 방법

에 대해 반복 연습하도록 반응촉진 하였다. 단, 본 연구는 <표 5>에서 어머니에게 1

번과 6번 절차만을 연수하였더라도 어머니가 그 이외의 절차(2~5번)에 대해서 역시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표 5>에서 2~5번 절차에 대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연

수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표 5>와 같이 초안 수준으로 개발된 창업직무훈련프로

그램이 그룹홈 담당 교사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표 6>의 평가 양식

(Likert5점 척도, 그룹홈 담당 교사 3명 참여)을 활용하였다. 위 평가 양식의 결과

를 통해 연구자는 초안으로 개발한 중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으며, 3명의 

그룹홈 담당 교사의 의견을 추가로 수용하여 중재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을 일부 추

가하기도 하였다.

 <표 6> 중재프로그램(안)에 대한 평가 양식

구분 평가 문항
평균
(범위)

1 그룹홈 환경 맥락에 적합한 중재 절차인가?
4.95

(4.9～5)

2
중재 절차 2～5(‘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음식재료 점검’～‘중재회기별 

수행기록일지 작성’)번은 상호 협력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4.85

(4.8～5)

3 중재 절차 2～5번을 상호 연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가?
4.85

(4.9～5)

4
그룹홈과 식당사업체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요리기술에 

대한 전이효과를 높이는 데 적합한 중재 절차인가?
4.95

(4.9～5)

5 연구 대상의 식당 창업을 위한 준비에 효과적인가?
4.95

(4.9～5)

본 연구는 <표 6>의 평가 절차 이후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연수를 실제로 제공하

였고, 연수 시 연구자는 연구 대상들과 그룹홈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 자폐성장

애인 한 명을 선정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수행을 시연해 보도록 

촉진하였다. 연구자는 언어․동작․신체를 통해 그룹홈 담당 교사가 지도 수행을 시연

해 보도록 직접교수하였으며, 특히 그룹홈 담당 교사가 2~5번 절차를 순차적으로 

연이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데도 비중을 두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그룹홈 담당 교사가 2~5번 절차를 연이어 수행하는 데 있어 45분 내외의 시간을 준

수하는가의 여부에도 초점을 두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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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적용

본 연구는 앞서 본 중재 준비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들에게 중재를 실제로 적용하

였으며, 그룹홈 담당 교사가 주된 교수자이면서 어머니가 부분적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연구 대상들은 개별적으로 짝을 이룬 한 명의 그룹홈 담당 

교사와 1:1로 수업을 하되, 그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의 활용 여건 문제

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별로 중재의 적용 시간을 달리하였다(연구 대상 A: 오전 

9:00~9:50, 연구 대상 B: 11:00~12:00, 연구 대상 C: 14:00~15:00). 중재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적용 절차 및 방법은 <표 7>과 같다.

 <표 7> 중재프로그램의 적용 절차 및 방법

절차 방법

1.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

∙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
 ①그룹홈 내 주방에서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스마트 패드를 준비함.
 ②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 수  
   를 구분하여 시청토록 촉진하며, 현재 과제분석의 단계 수 장면에서 어머니  
   의 수행이나 관련 환경시설 및 재료를 연구 대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전개함.

   
[과제분석의 1단계 시청 → 이야기 나누기 → 과제분석의 2단계 시청 →  이
야기 나누기 …(계속)]

 ③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②번을 수행한 이후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연속하여 시청토록 하며, 이 때 별도로 연구 대상에게 촉진을 제공하지 않음.

2. 
음식재료․도구 점검

∙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에 따른 과제분석 단계별 음식재료․도구 점검
 ①그룹홈 담당 교사는 앞의 1번 절차 이후 연구 대상에게 다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시청하도록 촉진함.
 ②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확인되는 음식재료․도구를 연습장에 기록하도록 언어적인 촉진을 제공함.

   <과제분석의 단계별 음식재료․도구>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3 칼, 김치
4 냄비, 김치
5 냄비, 조미료, 스푼
6 냄비, 고춧가루, 스푼
7 냄비, 물
8 냄비, 가스레인지
9 냄비, 실파, 팽이버섯
10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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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②번을 수행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면서 ②번에서 기록한 과제분석별 음식재료․도구명이  

적절한지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도록 함.

   <예시>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 ：

3. 
요리기술 행동시연

∙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에 따른 요리기술 행동시연

 ①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싱크대 앞에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시청하면서 요리기술을 시연하도록 함.

   

[과제분석 1단계의 시청 → 과제분석 1단계의 시연 → 과제분석 2단계의 시청 

→ 과제분석 2단계의 시연 …(계속)]

 ② 그룹홈 담당 교사는 언어촉진, 동작촉진(모방), 신체촉진을 통해 연구 대상의  

요리기술 시연을 지도함.

4. 
수행기록일지 작성

∙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한 수행기록일지 작성

 ①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요리기술을 수행한 결과 장면

을 스마트 패드 내의 동영상에 저장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전달함.

 ② 그룹홈 담당 교사는 수행기록일지 작성을 위한 준비물 구비함.

   <준비물>

   

구분 활용 기능
스마트 패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수행평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됨.

노트북 연구 대상은 수행기록일지를 한글문서(HWP)를 통하여 작성함.

연습장

․연구 대상은 스마트 패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나타낸 정반응과 오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메모기능으로 활용됨.
․연구 대상은 연습장에 메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문서(노트북)에 옮겨 기록함.
필기도구 ․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메모할 때 활용됨.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 수행평가의 결과를  

연습장에 정리하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언어촉진을 제공함.

 ④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정리한 결과를 노트북을 통하여  

한글문서(HWP)에 옮겨 기록하도록 언어촉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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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한글문서 작업 양식>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2 ×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 ： ： ：

  ․ 그룹홈 담당 교사는 위 양식과 같이 연구 대상이 자신의 수행 결과를 문장  
진술로 전개하도록 촉진함.

  ․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한글문서를 주도적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부
분적인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함.

 ⑤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최종 작업한 한글문서(HWP)를 노트북의  바
탕화면에 저장하도록 지도하며, 어머니의 E-mail로 작업한 한글문(HWP)를 송
부하도록 촉진함.

5. 

어머니 피드백

∙ 일반가정에서의 어머니 피드백
 ① 어머니는 일반가정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이 송부해 온 E-mail을  확

인함.
 ② 어머니는 E-mail의 첨부파일로 송부된 한글문서를 확인한 이후 연구 대상이  

작업한 한글문서 작업 양식 중 ‘어머니 말씀’에 피드백을 기록함.

   <어머니 피드백의 예>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김치통 가져 
와야지! 다음부터 
잘 하자! 우리 아들 

화이팅!  

  ․ 어머니는 연구 대상의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 요인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감정적으로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도 피드백으로 함
께 제공함.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어머니가 송부하여 온 
피드백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며, 어머니의 피드백 결과를 통하여 연구대상 
에게 언어촉진을 제공함.

<표 7>에서 ‘1.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의 수행 

절차와 맥락을 전반적으로 인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적용되었으며, 이후의 중재 

절차를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표 7>에서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의 수행을 실제적인 차원에

서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촉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 밖에, ‘4. 수행기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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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5. 어머니 피드백’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수행 결과를 점

검․보완하도록 촉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5. 자료 측정

본 연구에서 자료 측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앞서 본 <표 4>의 과제분석 

양식에 ‘정반응’과 ‘오반응’의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 측정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측

정을 위해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의 조작적 정의를 <표 8>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8>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의 조작적 정의

정반응 오반응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을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

와 방법에 맞춰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연구 대상이 교수자의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행동을 수행할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의 단계별  

반응 시작시간이 5초(s) 이내일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을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와 

상관없이 수행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목표행동을 

수행할 경우

․  연구 대상이 교수자의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받은 채 

목표행동을 수행한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 단계별 반응 

시작시간이 5초(s) 이상 지연될 경우

연구 대상별로 자료 측정의 시간을 달리 하였으며(연구 대상 A: 10:30~11:00, 연

구 대상 B: 12:30~13:00, 연구 대상 C: 15:30~16:00),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목표

행동 수행평가 장면을 직접관찰한 후 볼펜으로 자료 측정지의 해당 항목에 체크하는 

형태로 자료 측정이 전개되었다. 자료 측정을 위한 계산 공식은 [정반응에 대한 과

제분석의 단계 수 ÷ 전체 과제분석의 단계 수 × 100 (%)]이다.

6.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는 자료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찰자간 신뢰도의 측정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자료 측정에 대해 보조자 3인(특수교육학박사)이 

참여하였으며, 위 보조자 3인은 각각 한 명의 연구 대상과 짝을 이루어 자료 측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보조자 3인이 자료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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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석 내용과 자료 측정 방법에 대해 사전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자 3

인은 사전훈련 이후 예비적으로 자료 측정을 실시하여 상호간 측정한 결과가 98%이

상 일관될 때 실제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작업을 전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의 측정은 각 실험 조건(기초선, 중재, 유지)을 모두 합하여 임의

적으로 30%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며, 측정 공식은 [일치한 수 ÷ (일치한 수+불일치

한 수) × 100 (%)]이다. 연구 대상별로 측정된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결과

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평균
(범위)

99.5
(98～100)

100
(100)

100
(100)

7. 중재 충실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중재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실

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별

로 각각 따로 정해져 있는 중재 시간에 맞추어 중재 장면을 관찰하여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재 충실도의 측정은 <표 10>의 문항을 통하여 실제로 전개되

었으며, 중재의 전체 회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10> 중재 충실도의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적용 비적용

1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는 중재프로그램 적용에 앞서 연수를 제공받았는가?

2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였는가?

3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해 음식재료․도구를 점검하였는가?

4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해 요리기술을 시연하였는가?

5 연구 대상은 수행평가 결과에 따른 수행기록일지를 작성하였는가?

6 연구 대상은 어머니로부터 수행기록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았는가?

7 연구 대상은 5가지의 중재 절차를 상호 연합적으로 제공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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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충실도의 측정을 위한 공식은 [적용한 수 ÷ (적용한 수+비적용한 수) × 

100 (%)]이며, 연구 대상별로 모두 100%의 중재 충실도가 측정되었다. 참고로, 실

제 중재 제공자인 그룹홈 당담 교사 역시 <표 10>의 양식을 활용해 나가면서 중재를 

실시하였다.

8.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가 특수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된 문항은 <표 11>과 같다.

 <표 11> 사회적 타당도의 측정 문항

문항 구체적인 내용
평균
(범위)

1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 환경 맥락에 적합한가?
4.8

(4.75～5)

2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 이행에 효과적인가?
4.95

(4.9～5)

3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가 수행 가능한 역량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4.85
(4.8～5)

4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과 식당사업체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면서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전이효과를 높이는가?

4.9
(4.8～5)

5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 담당 교사가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역량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4.9
(4.85～5)

6
본 연구에서 적용된 요리기술은 자폐성장애인의 식당 창업에 적합한 수행 수준 및 
요구를 포함하는가?

4.95
(4.9～5)

7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과 요리기술은 상호 유의미한 기능적 관계를 가진
다고 보는가?

4.95
(4.9～5)

사회적 타당도 측정에 참여한 대상은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을 전공한 특수교육전

문가 8인(교수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방법은 Likert 5점 척도(5: 매우 그렇

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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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요리기술 습득 효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에 기초선 단계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에 대하여 아주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중재프로그램을 제공받고서부터 요

리기술 수행에 대한 정반응 정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기초선 단계에서 연구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요리기술 수행에 대해 0%의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과

제를 수행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음식재료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보였다. 한편, 연구 대상 A는 목

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의 1번 단계를 수행하였으나 반응시작시간이 5초(s) 이상 불

필요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보여 오반응으로 처리되었다.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된 이후 연구 대상들은 중재 전체 회기 동안 목표행동에 대한 

정반응 수행비율을 10~20%의 안정적인 범위로 향상시켜 나갔다. 중재가 1회기 적

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10~20%의 정반응 수행을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1번 단계를 독립 수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연구 대상 A는 2번 단계의 수

행에서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거나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는 시간이 불필요

하게 지연되는 오반응을 자주 보였다.

중재가 3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목표행동에 대해 3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1~3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고, 이전에 3번 단계에서 보인 오반응(예: 칼로 김치를 2등분 자르기, 김치

를 자르지 않기,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지 않거나 지그재그의 방향으로 자르기 

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3번 단계 이후의 수행 절

차인 4번 단계의 수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 시간이 불필

요하게 지연되거나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지 않는 오반응을 자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상 C는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 데 있어 김치 국물을 바닥과 냄비 주변에 

흘리는 부주의도 오반응의 일환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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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요리기술의 독립 수행비율

중재가 5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40~5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 A와 C는 과제분석의 1~5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

행하는 가운데 50%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연구 대상 B는 5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조미료를 한 스푼 이상 넣거나 그 수행 자체를 생략하는 오반응을 보여 40%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대상 B는 중재가 6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5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여 목표행동에 대해 50%의 정반응 수행 결과로 향상되었다.

중재가 7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50~6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 B는 중재가 6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나타낸 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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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유지하면서 6번 단계를 생략하거나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는 오반응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 A와 C는 과제분석의 1~6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는 가

운데 60%의 결과를 보였고, 7번 단계의 수행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7번 단계의 

수행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냄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넣는 오반응이 나타

났다. 그리고 연구 대상 A와 C는 7번 단계에서 오반응을 보임으로써 8~10번 단계

를 수행하려는 준비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재가 9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80~90%의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모두 과제분석의 1~8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대상 A와 B는 9번 단계를 오반응으로 수행하였다. 즉, 연구 대상 A와 B는 9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3분 이후 냄비 안에 실파와 팽이버섯을 넣지 않고 8번 단

계 수행 이후 실파와 팽이버섯을 바로 넣는 오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A와 

B는 10번 단계의 수행 자체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구 대상 C는 

9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고, 이전 회기에서 9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보인 오

반응(예: 수행 자체의 생략, 실파만 냄비 안에 넣기, 3분 이후가 아닌 5분 이후 등)

을 소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구 대상 C는 10번 단계의 수행에 대해선 연구 

대상 A와 B와 마찬가지로 생략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연구 대상들은 중재가 11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목표행동에 대해 100%의 완

전한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상들은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에 대

해 90% 이상의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2. 요리기술 유지 효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 종료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행동에 대해 100%의 정

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유지 단계에서 기초선이나 중재 단계에서 목

표행동 수행과 관련해 나타낸 오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에 기반을 둔 반응 정확도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

상들은 목표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반응시간의 지연도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들은 유지 단계에서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에 대해 100%

의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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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

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그룹

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 및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

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과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

술 수행 간에 상호 유의미한 기능적 관계가 있다는 측면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

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 및 후속연구의 제언,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에 효과적이

었다. 먼저, 본 연구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이 활발히 개발되지 못한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의 제한된 연구동향을 보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백수, 2007; 김백수, 박경순, 2008; 김형일, 2013; 이숙향 외, 

2012).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훈련의 실제는 현재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사례관리의 차원에서 자폐

성장애인의 창업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조망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희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현재의 경우 자폐성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제

가 진학과 취업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박재국 외, 2016), 

본 연구와 같이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연구는 자폐성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제에서 창업의 부분을 또 다른 영역으로 동등하게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기점으로 하여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창업직

무훈련프로그램의 사례연구와 효과 입증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자폐성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제에 있어 창업 적합 직종을 취업 부분과 변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김백수, 2007; 변충규, 성창수, 2012; McDonnell & 

Hardman, 2011). 이상에서 고찰한 측면은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직무훈

련프로그램의 개발․적용 사례를 다룬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

지하며, 이에 따라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에 대한 증거기반의 실제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시켜 준다. 앞으로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양․질적으로 다양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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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인식과 실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계획 및 

준비에 있어 핵심 사항인 ‘부모와의 식당 공동창업’에 기반을 두어 ‘어머니 모델링’
을 주요한 중재 요소로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연구 대

상과 향후에 공동창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배경 정보와 더불어 식당 창업에 필요한 

직무기술인 요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중

재프로그램의 구성 절차로 포함시켰다.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교수자의 입장에

서 자폐성장애인의 식당 창업을 위한 요리기술의 습득에 기여하고자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인 자폐성장애인이 창업직무훈련프

로그램에서 습득하는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

수교육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 있어 창업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에서 어머

니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에 필요한 학습교구를 제작하여 훈련프로그램 

효과에 기여한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소현 외, 2014; 이숙향 외, 2012; 

Sitlington et al., 2007; Westling & Fox, 2009).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폐

성장애인과 더불어 실제 창업 준비의 수요자인 어머니가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창업 준비의 실행 부분을 자녀인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

득 차원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고 여겨

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시청각적 매체의 일환인 스마트 패드를 통한 비

디오 모델링 자료로 하여금 자녀인 자폐성장애인을 직접 대면하여 지도해야 할 어려

움이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또한 어머니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통하여 자폐성장

애인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된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그룹홈 담당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얻게 되었다. 후속적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

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해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적 접근 사례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

며, 아울러 이런 사례가 부모의 창업 실행에 주는 심리사회적 효과 역시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에서 어머니 모

델링 기법이 증거기반의 실제로 구축될 수 있는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힘으로 인해 그룹홈 

환경을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의 효과성을 지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우선, 본 연구의 이런 의의는 시청각적 매체의 일환인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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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홈 환경에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인되며, 선정된 종속변인(목표행동)인 요리기

술의 수행 특성상 다른 직종의 직무기술에 비하여 공간적인 제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역시 기인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앞서 <표 7>의 

중재프로그램 절차에서 살펴봤던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3. 요리기술 행동시연’
을 구성한 이후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 습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

다. 여기서 ‘2. 음식재료․도구 점검’의 절차는 자폐성장애인이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하여 요리기술의 구체적인 수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인지해야 할 기

초내용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은 요리기술의 행동시연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음식재료․도구 점검의 과정에서 요리기술의 수행 장면

에 대한 시청을 자연히 상호 병행하게 됨으로써, 그룹홈 내 주방에서 역시 어머니 

모델링 자료에 포함된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의 요리기술 수행을 전이할 수 있다는 

점을 교수자의 반응촉진과 함께 명확히 인식하고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이 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절차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만약, 본 연구가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같은 절차를 첫 번째로 고

려하지 않았다면, 이후 절차로 적용된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이 효과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의 절차는 자

폐성장애인이 그룹홈 장면에서 가상현실 체험의 맥락에 의해 적용될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을 갖지만, 사전에 2번의 절차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3번의 절차 

가운데 흡수되어 부분적이고 간략히 실시되었다면 중재 절차에서 3번 절차 자체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이나 그룹홈 내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타당

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강혜경, 2012; 김건희 외, 2011; 

방명애, 2000; Mercer et al., 2007; Prater, 2007). 대개 그룹홈 등과 같은 가상

현실에서 자폐성장애인이 창업직무훈련을 수행할 경우 행동시연은 흥미나 역할연기 

위주로 전개되는 경향이 많은데(이소현 외, 2014; Heward, 2006), 본 연구의 중재 

절차에서 2번은 3번이 이런 제한적인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후속적으

로, 창업을 계획․준비하는 자폐성장애인이 그룹홈과 실제 창업 관련 사업체간의 일

반화 효과를 높이는 가운데 그룹홈에서 가상현실 체험형의 맥락으로 창업직무훈련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재 절차가 다양하게 구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가 ‘어머니 모델링’에 

주요한 기반을 둠으로써 자폐성장애인에게 타인모방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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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폐성장애인이 앞서 본 <표 7>의 중재프로

그램 절차에서 3번 절차 이후 ‘4. 수행기록일지 작성’과 ‘5. 어머니 피드백’의 절차를 

통해 자기모델링을 충실히 전개하도록 촉진하였다. 여기서 ‘4. 수행기록일지 작성’
은 자폐성장애인이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매 평가 회기마다 보인 결과를 스스로 자

기점검(self-monitoring)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며, 자폐성장애인이 향후 창

업을 위하여 현재 습득하고 있는 요리기술을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

하는 데 비중을 두어 실시되었다(김영준, 2015; 배새하, 김은경, 2015; 한순미, 

2004; Westling & Fox, 2009). 본 연구에서 자폐성장애인은 향후 부모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요리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한 요리기술의 유지와 일반화가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놓고, 본 연구

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가 시작과 마무리의 차원에서 타인모방의 체

제로만 구성된다면, 자폐성장애인은 자기점검․모델링의 중재 절차를 병행할 때에 비

해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자기 주도적인 차원으로 유지하고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

움을 가질 수 있다(김희주, 2015; 송소현, 유애란, 2011; 이소현, 1999; Cronin et 

al., 2007). 또한, 본 연구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에서 ‘4. 수행기록일지 작성’의 

절차는 자폐성장애인이 창업직무인 요리기술의 수행에 대한 진전도를 파악하는 가

운데 개별적인 장․단점이나 보완요소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

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4번의 절차를 창업 준비 중인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제로 직접 제시하진 못했으나, 위의 접근방법을 

간접적으로 조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4번의 절차는 

중재의 범주를 넘어 향후 자폐성장애인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역량

의 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연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조

인수 외, 2013; Miller, Lombard, & Corbey, 2007). 이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4번 절차에 더하여 ‘5. 어머니 피드백’ 절차를 상호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5번 절차는 자폐성장애인이 4번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정

반응과 오반응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머니의 조언과 정서적인 격려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구안되었다. 덧붙여, 

자녀인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공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창업 이행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면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의 중재 절차에서 타인모방과 자기모방을 상호 병행하고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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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5번을 구안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자폐성장애인과 어머니가 향후 창업 이행

에 대한 동기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4번과 5번의 절차를 구안하였다. 후속적으로, 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자폐성장

애인이 타인모방을 통해 창업직무를 습득하는 가운데 자기점검에 의해서 창업직무 

습득의 진전도를 파악하고 실제 창업 이행의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사정 절차와 

방법이 중재프로그램 및 연구 결과의 연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목표행동)으로 다루어진 요리기술은 그룹홈에 거주

하는 자폐성장애인에게 창업 부분의 직업생활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적인 주

거기능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적응기술로써 가치가 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요리기술은 자폐성장애인의 식당 창업을 위해 적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그룹홈 

내에서 자유롭고 수월히 적용될 수 있는 자립생활훈련의 학습내용에 해당한다(김영

준, 도명애, 2015; 박안순, 2014; Kristy et al., 2008). 이는 자폐성장애인의 일상

적인 주거기능에 많은 비중을 두는 그룹홈의 환경이 시설이나 교육과정을 별도로 재

구성하여 창업 등과 같은 직무기능을 자폐성장애인에게 지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

한 인식을 전환시켜 준다(김영대, 2001; 김영준, 2016; 유정현, 2009). 다시 말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해 그룹홈에서 평소 실행되는 자립생활훈련 속에 창업직무훈련 

등과 같은 직업생활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가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을 시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기점으

로 하여 그룹홈 환경 및 교육과정의 차원이 자폐성장애인과 부모의 공동창업을 계획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적으

로, 그룹홈 환경이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훈련과 창

업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행동기술(예: 요리기술 등)의 목록

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룹홈 환경과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

간의 기능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기초연구 역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세 명의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특수교육학 분야 전체에 대해 보편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적으로, 집단실험연구를 통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에 대



100 장애인복지연구

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자폐성장

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직무기술 습득 차원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나, 이를 넘어

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자폐성장애인과 부모가 습득한 창업직무기술을 실제로 창업 이

행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사하거나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 효과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이

기 때문에 가지는 제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폐성장애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창업직무 습득 이후에 향후의 창업 이행과 관

련된 자기효능감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포함하였더라면, 이런 제한점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관련 후속연구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적용된 종속변인인 요리기술과 관련된 자기관리기술 내지 직업기

초기술 차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에서 자폐성장애인이 습득한 요리기

술은 과제분석에 포함된 각 단계별 내용의 수행 뿐 아니라, 별도로 청결관리, 안전

관리, 도구관리, 시간관리 등의 자기관리기술(직업기초기술)의 수행이 요리기술의 

과제분석에 대한 각 단계별 수행의 전․후로 하여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결

관리, 안전관리 등의 자기관리기술은 요리기술 등과 같은 전문화된 창업직무기술과 

동등한 범주로 견주어져야 할 창업기초적응기술에 해당된다(박정기, 박봉규, 2013; 

박춘엽, 2004). 만약, 본 연구에서 이런 창업기초적응기술이 연구 방법상의 종속변

인에 포함되었다면,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 습득과 유지에 대한 수행 효과를 보다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후속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을 위

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사례연구에서 직무기술과 기초적응기술을 통합 적용하는 

절차와 방법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실험 설계에 따른 실험 조건 중 일반화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중재 환경을 그룹홈 내 주방으로 구성하면서 평

가 환경을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장소나 도구 등을 변경하여 일반화를 실시하였더라면 

연구 결과를 더욱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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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using 

Mother Modeling on the Cooking Skills of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Living in Group Homes

Kim Young Ju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on 
cooking skills of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living in group homes. For this pur-
pose, thre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living in group homes for 5～6 
months after graduating majoring course of special school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ex-
perimental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two areas including kitchen in group homes and kitchen 
at Restaurant workplace. As for the experiment design, the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one of the single-subject research techniques, was used, and the subsequent experiment conditions 
consisted of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using 
mother modeling in group home wa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to create learning method 
based on smart-pads videos filming through cooking skills performances of mother in kitchen at 
Restaurant workplace. Also i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practical intervention in the 
group home were applied monitoring of food materials and tools and behavioral rehearsal with 
materials and tools used by the subjects in kitchen at group homes. Cooking skills, the target be-
havior (dependent variable),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cooking of kimchi stew by the subjects 
and this performance was composed in a total of 10 stages through task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found to effectively acquire cooking skills, the target behavior, 
through the intervention program. In addition, the subjects effectively maintained the target behav-
ior acquired until 3 weeks after the end of the intervention. Lastly, this study focused its dis-
cussion on implications of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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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명도복지관  백 삼 현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데 있었다. 연구의 참가자는 전남 M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

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6명을 사전 동의를 받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0회, 

주 5회(회당 40분) HRmax 50-60%의 운동강도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대응표본에 대한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하여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스트

레스의 변화는 .05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상자 6명중 5명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

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은 사전·사후값이 동일하게 나타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구명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부

각시킬 수 있었으며, 지적장애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특수체육현장에

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적장애인, 가상현실프로그램,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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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인식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보

편적 인생관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여가활동을 찾고

자 노력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적으로도 장애학생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게임매체의 체험 기회증대와 선의

의 경쟁을 유도하는 대회가 유치되고 있으며 게임은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접근, 의

사소통의 기회 등 장애학생의 사회 통합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윤준웅, 

2011).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은 닌텐도 Wii를 활용한 게임프로그램으로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적용할 

수 있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종목을 개인, 단체별

로 참여할 수 있어 참여형태의 폭이 넓은 편이고, 리모컨과 문차크의 조작이 간편하

여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임형태로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더 할 

수 있어 간접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은 활용이 용이하다. 

강민수, 백삼현(2015)는 12주간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신

체적응행동과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환경을 경험

하도록 컴퓨터하드웨어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적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 발생하

는 몰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3차원의 컴퓨터 경험으로 정의 될 수 있다(Weiss, 

Rand, Katy ＆ Kizony, 2004 재인용). 이처럼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실제 환경과 

유사하여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장소구애가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oward, 1995 재인용).

지적장애인의 특성에는 낮은 동기유발과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운동을 하려는 욕

구가 부족하여 재미있는 운동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이들은 평균이하의 지능과 기

억력에 결함을 보이며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인내력이 부족하여 운동을 지속하여 운

동효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조인수, 2005 재인용). 또한, 지적장애인은 자기관

리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

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심한 부적응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고영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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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이처럼 의사표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유진(2015)은 총 10회기 스피닝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20명의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활동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현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 및 실태,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도구는 대부

분 설문지가 많다. 지적장애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의 설문작성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

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지적장애인의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형

제, 특수학교 교사, 복지관 종사자 등 지적장애인과 관계된 집단을 대상으로 지적장

애인 당사자보다 주변인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적장애 본인들의 현재 스트레스 상태 및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앞으로 지적장애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

요하다.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 개발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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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일반적 특성

연령(세) 성별 장애등급

28.7±7.15
남 : 4명
여 : 2명

지적장애 1급:3명
2급:1명
3급:2명

총 6명

본 연구는 전라남도 M시에 위치한 M복지관 이용자 중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지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가상현실 댄

스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움직임이 원만하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대상자

로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는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M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진행되었

으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

화를 규명하고자 총 10회(토, 일요일 미실시), 주 5회(월, 화, 수, 목, 금), 회당 40

분으로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30분, 마무리운동 5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 운

동의 운동강도는 대상자 6명의 평균심박수와 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HRmax 

약 50% - 60%의 운동강도를 설정하였으며 무선심박계는 Polar F4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운동강도 산출법(최대심박수-나이-안정시심박수×운동강도+안정시심박

수)이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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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가상현실 댄스세부프로그램

운동종목 운동내용 운동빈도 운동시간 운동강도

준비운동 스트레칭 5분

본운동

  비스트 : 아름다운 밤이야(3분 47초)
  ♩= 120
  티아라 : Roly Poiy(3분 31초)
  ♩= 130
  휴식 약 4분
  카라 : 미스터(3분 13초)
  ♩= 130
  싸이 : 강남스타일(4분 12초)
  ♩= 132
  휴식 약 4분
  카라 : 미스터(3분 13초)
  ♩= 130
  싸이 : 강남스타일(4분 12초)
  ♩= 132
  <전체평균>♩= 129BPM

주 5회
30분

HRmax
50% -
60%

마무리운동 스트레칭 5분

- 빠르기 환산:♩= 100은 100BPM(분당 100회)

3. 측정도구 및 방법

스트레스체크기는 ㈜트라이스의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측

정 전 약 3-4분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자는 오른쪽 검지를 헬스체커 광센

서에 위치한 다음 개인신상정보(성별, 나이)를 입력한 후 스트레스를 체크한다. 체

크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되며 측정 시 검지를 움직이면 측정오류가 발생되어 안정

된 상태를 유지한 다음 측정해야 한다. 스트레스체크기는 혈액이 심장의 수축에 의

해 대동맥 기시부에 밀려나왔을 때 발생한 혈관내의 압력변화가 말초방향으로 전해

져 갈 때 1분간당 분광측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두 개 고유파장이 빛의 농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는 첨단 측정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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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사전·사후를 측정하여 기술통계를 구하였으며, 총 10

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 사전·사후 스트레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사례수가 작고, 관측값의 정규분포성이 가정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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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6명이며, 총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적용한 스트레스

의 사전・사후값을 측정하였다. 사전·사후값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 3>과 같

다. 개입 후 평균값을 살펴볼 때, 평균값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을 제

외하고는 모두 사후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사후값의 차이에 대한 순위 및 

부호를 부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부호(+)가 할당되었다. 

〈표 3〉기술통계 및 개인별 변화도 부호순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검사 6 8.38 1.47 6.4 10.5

사후검사 6 6.98 .54 6.4 7.6

대상자 사전 사후 편차 순위 부호순위

1 8.8 7.6 1.2 2.5 +2.5

2 8.8 7 1.8 4 +4

3 7 6.4 0.6 1 +1

4 8.8 7.6 1.2 2.5 +2.5

5 10.5 6.9 3.6 5 +5

6 6.4 6.4 0 n/a(0) +

부호가 할당된 순위의 합은 15이며<표 4>, 이에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결과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z=-2.032, p=.042). 즉‘중위값 차이는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사전값과 사후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개인별 스트레스의 변화

n 평균순위 순위합 z(사전-사후) 근사유의확률

양의 순위 5 3 15

2.032* .042
음의 순위 0 0 0

동률 1

합계 6

*p<.05(양의 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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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지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

램을 실시한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명중 5명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전유진(2015)는 지적장애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실

험집단에 10회기 스피닝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이용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중고생들은 부모, 친구, 학업, 교사와 학교,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의 긍정

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선(2013)은 특수학교 방과 후 수업학생 15

명과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12주간(주 4회)난타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요인, 친구요인, 학업요인, 교사 및 학교요인 총 4

가지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4가지 요인의 긍정

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지선(2011), 이미영(2014), 김윤미

(2015) 등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노수진(2011), 송명주(2015), 송현종(2013), 김무

형(2011), 그 외 다수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이영미(2014), 김현기(2013), 남시권(2010) 등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외 특수학교교사, 지적장애의 형제자매의 스트레

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왜 지적장애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 위에 연구들은 모두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지가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불명확하며 순간순간의 심리적 변화가 심한 지적장애

인들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답변도 신뢰하기

란 참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를 뚜렷

하게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

자와 당사자의 인터뷰를 병행한다면 스트레스의 발생요인 또한 확인 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측정도구의 변화만으로 지적장애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그 효과

성을 입증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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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남 M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

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6명을 사전 동의를 받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총 10회, 주 5회(회당 40분) HRmax 50-60%의 운동강도 가상현실 댄스프로그

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의 변화를 확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는 유의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적장애인의 개인적인 변화는 6

명 중 5명이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규명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접근은 그리 쉽지 않

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더욱더 묵인 되었

던 것이다. 스트레스측정을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적장애인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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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on the stres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ek Sam Hyun
Myongdo Welfa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on 
the stress changes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se six participants are 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used Jeon-nam welfare M and voluntarily wish to participate in the virtual reality danc-
ing program. For 2 weeks(total tenth) 5 times a week,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was con-
ducted wherein HRmax`s 50-60% intensity and was confirmed using the program before&after 
stress checker health keoker. Stress level were determined using SPSS 12.0, method of analy-
sation was applied Wilcoxon Signed Rank Test, which is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matching 
sample and significant level was set to .05.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hange of stress in the 
.05, subjects of 5/6 Showed positive change in the stress and one is no change.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hange on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in the 
stres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us, We ought to recognize the need for stress relief program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develop and help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live a happy life free from 
stress.

￭ Key words :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virtual reality program,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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